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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 2025 장기 에너지 전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온실가스 전망 시스템(KEEI-STEM, 
System of Three E-Models)을 이용하여 국내 및 국제 에너지 수급 동향을 분석하고 2050년까지의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을 전망한 보고서이다. 2025년 전망은 최근의 에너지 수급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각종 에너지 수급 지표를 전망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수급 정책 방향 설정 및 조정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었다.  

『KEEI 2025 장기 에너지 전망』의 기준 시나리오는 우리나라 인구∙경제∙사회의 변화에 대한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현행 정책, 지침 및 규제만이 아니라 시행이 예정된 정책 수단이 도입되고 이를 반영하여 에너지 
기술과 소비 행태의 변화가 더욱 강화된다는 가정하에 에너지 수급 경로를 도출한다. 또한 시스템의 
불완전성과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 성장 시나리오 및 기술, 정책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에너지 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 전망을 수행한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사용된 에너지∙온실가스 전망 시스템은 현실의 복잡한 에너지 수급 구조를 단순화한 
전망 시스템으로, 전망 결과는 시스템에 사용하고 있는 자료, 방법론, 모형 구조, 전망 전제 등에 따라 
민감하게 변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전망 결과를 제공하고자 자료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 있으나, 전망 결과가 미래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고서가 제공하는 수치 및 내용은 관련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한정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장기모형연구실과 기후변화정책연구실이 에너지수급통계연구실 
및 다른 정책 연구 부서와 협력하여 작성한다. 신힘철 연구위원(경제, 수송, 석유)이 작성 총괄을 담당하고, 
김수일 선임연구위원(전환), 이화랑 부연구위원(산업, 석탄), 추다해 연구위원(가정), 이승호 부연구위원

(서비스, 가스)이 분석과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변정현 전문원이 연구를 지원하였다. 또한 다수의 관련 전
문가들이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자문하여 연구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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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과 요약 
□ 인구 및 성장 둔화 추세와 현행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기준 시나리오 분석 

장기 에너지 전망은 사회∙경제적 변화 전망에 대한 정보와 기후∙에너지 정책 가정을 결합

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다. “2025 장기 에너지 전망”은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과

거의 발전 추세를 이어간다는 ‘추세유지-중간성장 경로’를 기조로 전망을 시행하였다. 이 경로

는 인구 구조, 경제 및 생활양식이 과거 추세를 지속하되, 기술의 획기적 발전이나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기존의 추세를 이어가는 상황을 묘사한다. 본 보

고서가 제시하는 기준 시나리오(REF, Reference scenario)는 2050년까지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확정된 정책 및 규제 기조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가상의 기준선

으로 이는 IEA ‘World Energy Outlook’의 STEPS나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의 중간경로인 SSP2 

기준 시나리오에 상응한다. 또한 선언적 목표나 확정되지 않은 기술은 제외하여 정책 불확실

성을 최소화하였다.  

“2025 장기 에너지 전망”은 인구와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전제를 사용한다. 우선 인구는 

국가데이터처 1 의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하였다. 인구는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2023년 대비 8.9% 감소한 4,711만 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령인구 비중은 40.1%

에 달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51.9% 수준으로 축소된다. 총가구 수는 1인 가구 비중이 급증

함에 따라 2041년 2,437만 가구로 정점을 기록한 후 하락하여 2050년 2,361만 가구를 기록한

다. 경제성장률은 KDI 장기 잠재성장률을 바탕으로 완만한 경기 둔화가 반영되었다. 성장률은 

2024~2030년 연평균 1.4%, 2030~2040년 0.7%, 2040~2050년 0.1%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한

다.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연평균 0.4%에 그

칠 것이며, 특히 석유화학(0.2%)과 철강(-0.2%)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성장이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에너지 가격은 IEA STEPS의 가격 전망을 국내 단가로 환산하여 적용했다. 2050년 석

탄 도입 가격은 93달러 수준으로 하락하는 반면, 원유 가격은 전기차 보급 속도 둔화와 에너지 

안보 부각으로 배럴당 90달러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기온은 SSP2-4.5 시나리오를 채택하

여 2041~2050년 평균 기온이 14.9℃까지 상승하며, 이로 인해 난방도일은 14.5% 감소하고 냉

방도일은 271.6도일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제되었다. 

 

                                                                    
1  2025년 10월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참고한 국가데이터처의 자료들은 명칭 변경 이전 발간된 통계 

자료였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자료 출처를 언급할 때는 통계청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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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까지 총에너지 수요 정체 속에서 석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35.3% 
감소 전망 

기준 시나리오(RE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에너지 수요는 2024년 291.4백만 toe에서 

2050년 288.6백만 toe로 이 기간 연평균 0.04%씩 완만히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이 17.4% 증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총생산과 에너지 소비 간의 탈동조화

가 진행되면서 에너지원단위는 2040~2050년 기간 동안 15.6% 개선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4년 558.7백만톤-CO2eq에서 2050년 361.6백만톤-CO2eq로 감소한다. 이는 총에너지 수요 

증가 둔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석탄화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에 기인한다. GDP 대비 온실가

스 배출 원단위는 44.9% 개선된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 속도는 우리나라의 ‘2035 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50년 356.8백만톤-CO2eq를 추가

로 감축해야 한다. 

최종소비 중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는 2024년 137.4백만 toe에서 2030년대 중반 146.7백

만 toe로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하락하여 2050년 139.3백만 toe를 기록할 전망이다. 납사와 

같은 원료를 제외할 경우 2050년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기

로 이는 기계와 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직∙간접 가열 공정의 전기화가 급격히 진행되기 때

문이다. 반면 석탄 수요는 2050년에도 33.4%를 차지해 여전히 철강 업종에서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직접배출은 2024년 212.6백만톤-CO2eq에서 2050년 

194.8백만톤-CO2eq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REF에서는 난감축 업종의 신기술 도입이 고려

되지 않아 감축 속도가 완만하다.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는 2024년 34.9백만 toe에서 2050년 

16.0백만 toe 수준으로 최종소비 부문 중 가장 빠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가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인데, 친환경차 비중은 2024년 3.1%에

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 44.0%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

출량은 2024년 이후 연평균 3.7%씩 감소하여 2050년 35.7백만톤-CO2eq를 기록할 전망이다. 

가정부문 에너지 수요는 2024년 21.8백만 toe에서 2050년 21.1백만 toe로 소폭 하락한다. 이

는 1인 가구 증가세가 주춤해지는 2030년 이후 인구 감소 효과가 본격 반영되기 때문이다. 겨

울철 기온 상승으로 난방/온수용 수요 비중은 2000년 75.4%, 2024년 60.8%에서 2050년 56.2%

로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 폭염 장기화로 냉방용 전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서비스 부

문 에너지 수요는 전망 기간 연평균 0.6%씩 증가하여 2050년 28.4백만 toe에 도달하여 최종소

비 부문 중 유일하게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I 기술 확산으로 정보통신업의 

에너지 수요가 전망 기간 연평균 2.8%씩 급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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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전원 확대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지속과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적 
접근 필요 

최종소비 부문의 전기 총수요는 전기화 진전에 따라 2024년 590.0TWh에서 2050년 

744.8TWh로 연평균 0.9% 증가할 전망이다. 발전/열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는 2024년 119.6

백만 toe에서 2050년 142.8백만 toe로 연평균 0.7% 증가한다. 투입 에너지 증가 속도가 전기 

총수요 증가보다 느린 이유는 소내 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와 효율이 낮은 석탄 발

전의 축소가 원인이다. 발전/열생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2024년 208.1 백만톤-CO2e에서 

2050년 95.4 백만톤-CO2e로 54.1% 감소한다.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는 온

실가스 발생의 주 원인인 석탄 화력을 빠르게 감소시키고 탄소 배출이 적은 가스 복합발전과 

배출이 없는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가 이를 대체하면서 발생한다. “2025 장기 에너지 전망”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 설비를 기반으로 원자력 발전의 수명 연장 불확실성을 반영

하였다. 원자력 발전은 설계수명 만료 원전에 대해 10년 기간의 계속 운전을 2회 허용하는 것

을 가정하였다. 이 경우 신규 원전의 순차적 진입으로 원전 용량은 2038년 36.8GW로 정점을 

기록한 뒤 노후 원전의 퇴출로 28.3GW로 감소한다. 석탄발전은 탈석탄 기조가 유지되며 수명 

30년에 도달한 설비는 순차적으로 폐지 또는 가스로 연료 전환된다. 이에 따라 2024년 40.1GW

였던 석탄 설비는 2050년 8.4GW로 급감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및 풍력 중심의 변동성 

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증하여 신재생에너지 정격용량은 2024년 35.1GW에서 2038년 126.0GW, 

2050년 170.2GW까지 확대된다.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24년 6.2%에서 2050년 

31.8%까지 증가한다. 석탄 발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하는 계통 안정화 전원으로 

가스 발전 용량은 2038년 71.4GW까지 증가한 후 2050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첨두부

하 대응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NDC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열생산 부문의 추가 감축량은 2030년 약 18.9 백만톤-CO2eq, 

2035년 약 66.5 백만톤-CO2eq로 평가된다. 이는 최종소비 부문의 추가 감축량 (2030년 약 49.7 

백만톤-CO2eq, 2035년 약 99.4 백만톤-CO2eq) 보다 적은 수준이지만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해 최종소비 부문의 전기화의 가속화, AI 활용 확대 및 데이터 센터 증가를 고려하면 발전/열생

산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발전설비 구성의 저탄소화와 함께 전기 수요의 효율화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전기 수요 증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 효율화 및 발전 부문의 저탄소

화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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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 장기 에너지 전망’의 시나리오 및 주요 전제  

1.1. 시나리오의 정의와 목적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장기 에너지 전망은 2024년부터 사회경제에 대한 정성 정보 및 정량 

전제와 기후 및 에너지 정책 시행에 대한 가정으로 구성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

다. “2025 장기 에너지 전망”은 시나리오 전망의 기조를 유지하여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가 과거의 발전 추세를 지속하는 ‘추세유지-중간성장 경로’를 가정한다. ‘추세유지-중간성

장 경로2’는 인구 및 인적 개발, 경제 및 생활양식이 과거의 변화 추세를 이어가며, 기술의 획기

적인 발전은 발생하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노력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묘사

한다. ‘추세유지-중간성장 경로’의 국내 사회경제 상황은 2020년 이후 이어지는 인구 감소 추

세를 반전시킬 만한 사회적 투자가 부족하여 인구 감소가 지속된다. 인구 감소와 생산성 증가 

둔화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은 2026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저

감을 위한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사회적 수용성이 현재 수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가정

한다. 또한 기술 발전 속도가 과거의 추세를 유지하지만 기술 발전의 성과가 사회 전반에 골고

루 분배되지 않고 소득 분배의 불평등과 실업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본 전망 보고서는 2050년까지 현재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기조가 큰 변화 없이 추세

를 지속하는 것을 가정하는 기준 시나리오(REF, REFerence scenario)의 전망 결과를 소개한다. 

REF의 정의를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경제 성장, 산업 구조, 에너지 가격, 기온에 대해 주

어진 외부 전제와 에너지 기술이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고 현재 시

행하고 있거나 시행이 확정된 정책 및 규제가 유지된다는 가정이 적용된 경우 예상되는 에너

지 소비 및 공급의 장기적인 변화 경로이다. REF는 우리나라 및 국제 사회가 ‘추세유지 경로’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과 기술에 변화가 발생할 때 에너지 수급 및 

온실가스 배출의 변화 방향과 정도를 가늠하는 가상의 기준선(baseline) 역할을 한다. REF의 정

의는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World Energy Outlook”에서 사용한 STEPS(Stated 

Policy Scenario)와 비슷하다. IEA의 STEPS는 ‘현재 정책’에 기초하여 에너지 시스템의 일반적 

변화와 방향을 제시하는 시나리오로, STEPS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 함께 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제출한 핵심 에너지/기후 정책 및 목표에 대해 부문별 세부 검토를 거쳐 

                                                                    
2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사회경제 경로는 ‘지속가능-고성장’, ‘추세유지-중간성장’, ‘분열갈등-저성장’ 경로로 구성되며, ‘추세유지-중간성장’ 

경로 외의 다른 경로 전망의 전제와 주요 결과는 ‘2025 장기 에너지 시나리오’ 보고서를 통하여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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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다.3 본 전망 보고서의 REF나 IEA의 STEPS는 모두 국가의 선언적 목표

를 전망에 반영하지 않는다. REF는 또한 IPCC 6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중간경로(SSP2)의 기

준 시나리오에 상응하는 시나리오이다.  

본 전망에서 사용하는 REF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된 정책까지 

‘현재 정책’에 포함하고 있다. REF가 가정하는 ‘현재 정책’의 범위와 내용은 부문별 전망에서 

보다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현재 정책’에 대해 간단히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자 한다. 국가 에너지 수급 구조와 온실가스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 설비 건설 및 폐지 일정을 반영한다. 또

한, 2023년 4월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정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와 같은 중장기 감축목표는 REF에 포함하지 않는다.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2023년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2023년 5월 발표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

술’ 등 정부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발표한 기술 개발 계획도 ‘현재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기술 개발의 성공 여부가 전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술 개발 계획의 일정이 준수

되더라도 기술 보급을 위한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미래 기술의 경제성

에 대한 정보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의 온실가

스 감축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등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포함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

다.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REF에서는 혁신적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도입을 반영하

지 않는다.  

1.2. 주요 전제 

□ 인구 및 가구 

인구는 가정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 수요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또한 인구는 장

기 경제성장률이나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해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의 에너지 수요에도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 “2025 장기 에너지 전망”은 통계청이 2023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3  STEPS는 각국의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 또는 기후 목표를 무차별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이행 수단이 담기지 않은 선언적 목표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IPCC 시나리오 중 사회경제 중간경로에서 50%의 확률로 지구 온도가 2100년에 2.4℃ 상승하는 시나리오의 
정의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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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72) (통계청, 2023)’를 전제로 사용한다.4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72 명을 기록한 반면, 사망자 수

는 2010년대 이후 증가 추세로 2022년 37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았던 사망자는 2024년 35만 9

천 명을 기록하였다 (통계청, 2025).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2023년에서 2050년 사이 8.9 % 감소하여 4,711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대별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2050년 피부양인구 비율은 92.7 %로 이전 전망에 비해 축소된 반면, 생

산가능인구 비율은 51.9 %로 기존 전망의 51.1 %보다 확대되었다. 고령인구 비율은 40.1 % 수

준이다.  

그림 1.1 인구 구조 및 고령인구 비율 변화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23) 

주: 고령인구비율은 총 인구 중 65 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가구 전망은 이전 전망과 동일하게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 (통계청, 2024)’ 

수치를 사용하였다.5 총가구는 2022년 2,197만 가구에서 2041년 2,437만 가구 수준의 정점 이

후 하락해 2050년 2,361만 가구로 감소한다. 2021년부터 2039년까지 1인가구와 2인가구 비중

이 크게 증가하여 2052년 각각 41.3 %와 35.5 %를 차지하는 반면, 4인가구 이상의 비중은 감소

해  전체 가구의 6.7 %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인가구의 빠른 증가는 혼인 감소와 인

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의 가구구성 변화 속도는 최근 들어 더욱 빠르게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  REF는 출생, 사망, 국제이동의 인구변동요인의 중위 가정을 조합한 기본 추계인 중위 추계 전망을 사용하였다. ‘장래인구추계’는 발표 

주기를 2~3년으로 하고 있다.  

5  ‘장래가구추계’ 역시 발표 주기는 2~3 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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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및 산업구조6 

“2025 장기 에너지 전망”은 KDI의 장기 잠재성장률 (KDI, 2025a) 전망에 최근 실적을 반영

하여 경제 성장 전제를 작성하였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조

치,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기조, 에너지 수급 차질 등 대외여건의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경

기 둔화가 심화되었던 세계 경제는 2024년 높은 물가 및 금리 수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불

구하고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과 미국의 양호한 성장으로 3 % 초반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은행, 2025). 우리나라 경제 역시 2024년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내

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2023년 보다 높은 2.0 %의 성장을 보였으며 (한국은행, 2025), 이런 흐

름은 단기적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KDI, 2025b).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은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라 점차 둔화되어, 2024~2030년 연평균 1.4 %, 2030~2040년 연평균 0.7 %, 

2040~2050년 연평균 0.1 %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KDI, 2025a). 경제성장률 둔화

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피부양인구 증가로 인한 저축 감소와 

재정 지출 부담 증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25 장기 에너지 전망”에 사용된 장기 경제 성

장률 전제는 완만한 경기 둔화를 가정하면서 전년 전망에 비해 하향 조정되었다.  

그림 1.2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추이 

 

전망 기간 동안 제조업 부가가치는 2024~2050년 연평균 0.4 %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0.7 %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이전 전망 보다 0.3 %p 낮아진 것으로 인구감소, 경제 성장 둔화 등 국내 

구조적 요인과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석유화학 산업의 부가가치는 중국 및 중동의 설비증설 및 경기 둔화로 2024~2050년 연평균 

                                                                    
6  “2024 장기 에너지 전망”은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2025)을 산업구조 전제의 기초 입력자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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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연평균 1.5 %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이전 전망 보

다 크게 하락한 전망 결과이다. 철강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망 기간 동안 0.2 %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나 0.4 %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이전 전망 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여전

히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성장률은 낮지만 자동차, 반도체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통신기기 등을 포

함하는 기계류 산업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이차전지 등 수요 증가가 성장을 견인하여 전

망 기간 동안 연평균 0.8 %, 친환경 수송장비 수요 증가로 인한 수송장비 산업의 부가가치는 연

평균 0.1 %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주요 업종별 부가가치 증가율 및 비중 변화(2024~2050) 

 
주: 건설업의 부가가치는 SOC를 포함 

□ 에너지 가격 

“2025 장기 에너지 전망”의 에너지 가격 전제는 IEA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에너

지 도입가격은 IEA “World Energy Outlook (IEA, 2025)”의 STEPS 가격 전망 중에서 아시아 지역 

가격을 기반으로 이를 2024년 평균 환율을 고정하여 국내 도입단가로 환산하였다. 2022년 러

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은 톤당 약 1,050 달러를 상

회하였으나, 2023년 에너지 위기가 다소 완화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은 2023년 약 817 달러 수

준으로 하락하였다. 천연가스 가격은 공급 능력의 과잉으로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지

만 이후 수입 가격은 다시 상승할 전망이다.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은 현재 건설 중인 다수의 프

로젝트의 손익분기점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석탄 가격 또한 에너지 위기로 

인해 2022년 급등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50년 93 달러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

다. 석탄의 공급 여건은 에너지 위기에 따른 석탄 채굴 설비에의 투자 확대로 인해 개선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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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석탄의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원유 가격은 2024년 전망에서는 기술 발전

과 석유 수요 하방 압력으로 2050년까지 배럴당 80 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IEA, 2024)

되었으나, 2025년에는 에너지 안보의 부각과 선진국의 전기자동차 보급 속도 둔화 등으로 배

럴당 90 달러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림 1.4 원유, 천연가스, 석탄 도입 가격 전망 

 
자료: IEA (2025), “2025 World Energy Outlook” 

□ 기온 및 냉·난방도일 

평균 기온 및 냉난방도일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SSP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기상청이 

작성한 남한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전국 평균 기온 변화 시나리오를 구축하였

다. 특히, 본 전망 보고서는 기상청이 작성한 SSP 기온 시나리오 중 SSP2-4.5에 근거하여 작성

된 기온 전망을 전제로 사용한다. 7  2011~2020년 평균 기온은 13.0 ℃였으나, 2021~2030년 

14.0 ℃, 2031~2040년 14.1 ℃로 상승하며 2041~2050년에는 평균 14.9 ℃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된다. 평균 기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난방도일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냉방도일은 빠르게 증

가한다. 냉방도일의 급격한 상승은 지속적인 온실가스 농도 축적으로 인한 결과로, 

2011~2020년 평균 냉방도일은 124.7 도일에 불과했으나 2021~2030년 191.6 도일, 

2031~2040년 231.8 도일, 2041~2050년 271.6 도일까지 증가한다. 난방도일은 감소해, 

2011~2020년 2,516.7 도일, 2021~2030년은 2,246.4 도일에서 2041~2050년 2,119.6 도일 수

준으로, 난방도일은 2022년과 2050년 사이에 14.5 % 하락할 전망이다.   

                                                                    
7  IPCC의 SSP2-4.5 시나리오가 2018~2100년에 1850~1990년 대비 2.7 °C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IPCC, 2021), “World Energy 

Outlook 2023” (IEA, 2023)의 STEPS에서의 기온 전제도 2100년에 1850~1990년 대비 2.4 °C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본 장기 
에너지 전망의 기온 전제는 “World Energy Outlook 2023”의 STEPS 전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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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연평균 기온과 10 년 구간 평균 냉·난방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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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전망 주요 결과 

□ 총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8 

“2025 장기 에너지 전망”의 REF에서는 우리나라 총에너지 수요가 2024년 291.4 백만 toe

에서 연평균 0.04 % 감소하여 2050년에는 288.6 백만 toe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

내총생산이 2024년에서 2050년까지 17.4 % 증가하는 동안 총에너지 수요는 1.0 % 감소하게 

됨을 의미한다.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2024년 558.7 백만톤-CO2e에서 2050년 361.6 백

만톤-CO2e로 감소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총에너지 수요 증가의 둔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

대 그리고 석탄 기력 발전 감소의 영향이 크다. “2024 장기 에너지 전망”과 비교하면, “2025 장

기 에너지 전망”의 2050년까지 총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 수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전

망되었다. 

그림 1.6 총에너지 수요와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 전망 

 
주1: NDC 및 NZE 목표 배출량은 2023년 4월 발표된 ‘2030 NDC 수정안’과 2021년 10월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25년 11월 

발표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목표 감축률을 이용하여 재계산하였으며, CCUS를 포함하여 산정 

주2: ‘2024 REF’와 ‘2025 REF’는 각각 “2024 장기 에너지 전망”과 “2025 장기 에너지 전망”의 기준 시나리오 전망 결과를 나타냄 

기존 전망과 비교하면 “2025 장기 에너지 전망”은 2050년 총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

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에너지 소비 절감이나 효율 개선 보다는 GDP 전망 전제의 

변화가 더 큰 요인이다. “2024 장기 에너지 전망”의 2050년 GDP는 2024년 대비 35.7% 증가한 

3,115조 원이었으나, “2025 장기 에너지 전망”의 2050년 GDP는 2024년 대비17.4% 증가한 

                                                                    
8  에너지밸런스의 일차에너지소비가 아니라 석유정제공정을 제외한 총에너지 소비로 계산한다. 총에너지 소비는 기존 에너지밸런스의 일차 

에너지 소비와 동일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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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조 원 규모로 증가폭이 감소하였다. 이는 에너지원단위에도 영향을 미쳐 2050년 총에너

지 기준 에너지원단위는 “2024 장기 에너지 전망”에서 0.099 toe/백만원이던 것이 “2025 장기 

에너지 전망”에서 0.107 toe/백만원으로 높아졌다. 총에너지 기준 에너지원단위는 2024년에

서 2050년 사이 15.6%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 배출은 총에너지에 비해 기존 

“2024 장기 에너지 전망”과 차이를 보인다. “2024 장기 에너지 전망”에서는 2023년 569.2 백

만톤-CO2e에서 2050년 412.3 백만톤-CO2e로 연평균 1.2% 감소하는 반면, “2025 장기 에너지 

전망”에서는 같은 기간 571.7 백만톤-CO2e에서 361.6 백만톤-CO2e로 연평균 1.7% 감소할 전

망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이전 전망 대비 빠른 속도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35 NDC

안’이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의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REF에서 국내총

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는 2024년에서 2050년 사이 44.9 %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

다.  

그림 1.7 총에너지 소비 에너지상품별 비중 

 

2024년 총에너지 수요를 구성하는 에너지상품은 석유(화학 원료 포함)가 35.8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석탄이 23.3 %, 가스가 20.2%로 뒤를 이어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상품이 

총에너지 소비의 80.3%를 차지한다. 2050년에는 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석유 비중이 27.0%, 

석탄은 12.2%로 축소된다. 석유의 경우 화학원료의 비중은 유지되는 가운데 수송 부문의 연료 

수요 감소가 비중 하락의 원인이며, 석탄은 발전부문의 석탄 기력 발전소의 폐지 일정이 비중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 석유와 석탄의 비중 감소는 재생에너지가 대체하고, 가스의 비중은 유

지될 전망이다. 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가스 비중은 2024년 21.2%에서 2050년 22.1%로 비슷

한 수준을 유지하고,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는 2024년 총에너지 수요의 5.9%에서 2050년 

22.7%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에너지상품 구성의 변화는 총에너지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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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이끌게 된다. 하지만 REF의 온실가스 배

출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하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나 ‘2030 및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REF보다 2035년까지 연간 배출량 161.3 

백만톤-CO2e, 2050년까지는 연간 배출량 356.8 백만톤-CO2e를 줄여야 한다. 

□ 최종소비 부문의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 

REF에서 최종소비 부문9의 에너지 수요는 2024년 218.6 백만 toe에서 2050년 204.9 백만 

toe로 연평균 0.2% 감소할 전망이다. 최종소비 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2030년 약 223 백만 toe 

수준에서 정점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한다.  

그림 1.8 최종소비 부문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 전망 

 
주1: NDC 및 NZE 목표 배출량은 2023년 4월 발표된 ‘2030 NDC 수정안’과 2021년 10월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25년 11월 

발표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목표 감축률을 이용하여 재계산 

주2: ‘2024 REF’와 ‘2025 REF’는 각각 “2024 장기 에너지 전망”과 “2025 장기 에너지 전망”의 기준 시나리오 전망 결과를 나타냄 

최종소비 부문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은 에너지 수요 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 최종소

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2024년 350.6 백만톤-CO2e에서 2050년 266.1 백만톤-CO2e로 연평

균 1.1%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최종소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여전히 목표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에너지원단위의 개선 속도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산업 부문의 화석연료 소비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는 대부분 난감축 업종인 철강, 화학, 비금속 업

                                                                    
9   에너지밸런스의 최종소비는 에너지산업인 석유정제의 자체소비를 제외하지만, 여기서는 석유정제를 산업부문에 포함하였다. 이하 

최종소비 또는 산업 부문은 석유정제를 포함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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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서 발생한다. 다만, REF에서는 시나리오 정의상 철강 업종의 수소환원제철 공법, 화학 업

종의 바이오 납사 및 전기가열로 공법, 비금속 업종의 유연탄 대체 등 정부와 산업계에서 계획

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최종소비 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산업과 서비스의 생산활동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와 수송

과 가정 부문의 수요 감소에 따라 변화한다. 산업 부문의 부가가치는 2024년에서 2050년 사이 

8.9% 증가하지만 에너지 수요는 1.4% 증가하는데 그치고, 같은 기간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

는 22.3% 증가하는데 에너지 수요는 16.3% 증가에 그친다. 이러한 생산활동 증가에 따른 에너

지 수요 증가세는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라 억제될 전망이다. 수송 부문과 가정 부문은 소득 증

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가 2024년에서 2050년 사이 각각 54.2 %, 3.3 %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된다. 수송 부문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상당부분 대체되면서 에너지 소비가 크게 

감소한다. 가정 부문은 인구 감소와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소폭 감소한다.  

그림 1.9 최종소비 부문별 에너지 수요 변화 

 
주: 산업 부문 에너지 수요는 석유정제의 자체소비를 포함한다.  

2024년 최종소비 부문 에너지 소비의 46.4 %를 차지하는 석유가 2050년에는 36.8 %로 축

소된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감소로 에너지용 석유 소비가 줄어들면서, 석유소비 중 화학원료

용 소비 비중은 2024년 49.3 %에서 2050년 67.8 %로 증가한다. 반면 석탄은 2024년 13.7 %에

서 2050년 14.2 %로 가스는 같은 기간 13.4 %에서 13.3 %로 유지된다. REF에서 수소환원철 도

입을 가정하지 않고 있어 석탄의 최종소비는 철강업의 석탄 소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에너지용 석유 소비의 감소는 전기 소비 증가로 나타난다. 2024년 최종소비 부문 에너지 

소비의 21.7 %를 차지하는 전기는 2050년 28.5 %로 증가한다. 화학원료용 석유 소비를 제외하

면 2050년 최종소비 부문의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화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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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용 에너지상품 소비를 제외할 경우 2050년 최종소비 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153.8 백만 toe

로 전망되며 2024년 28.1 %이던 전기 비중은 2050년 38.0 %로 증가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의 비중은 재생에너지 소비의 증가 및 재생에너지 기반 자가발전 증가에 힘입어 2024년 3.5 %

에서 2050년 5.5 %까지 상승한다. 에너지 효율 개선과 함께 에너지상품의 구성이 화석연료에

서 전기로 대체되면서 최종소비 부문의 직접배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앞의 그림 1.8에서 

보듯이 2024년에서 2050년 사이 최종소비 부문의 에너지 수요가 소폭 증가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하는 이유는 에너지상품의 구성이 전기와 신재생에너지 등 무배출 에너지상품으

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림 1.10 최종소비 에너지상품별 비중 

 

□ 발전/열생산 부문의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 

발전/열생산 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REF에서 2024년 119.6 백만 toe에서 2050년 142.8 백

만 toe로 19.3 % 증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열생산 부문의 투입 연료 증가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발전원 구성의 변화로 발전 부문 온실가스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온실가

스 배출은 2024년 208.1 백만톤-CO2e에서 2050년 95.4 백만톤-CO2e로 54.1 % 감소한다. 에너

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는 온실가스 발생의 주 원인인 석탄 화력을 빠르게 감소

시키고 탄소 배출이 적은 가스 복합발전과 배출이 없는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가 이를 대체하

면서 발생한다. 최근 발전/열생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소폭 상승한 것은 북평1, 2호기, 고

성1, 2호기, 강릉안인1, 2호기, 삼척1호기 등 6.4 GW 규모의 신규 민자 유연탄 기력 설비가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며, 삼척화력2호기도 2025년부터 계통에 

진입하면서 단기간 발전/열생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

만 ‘제11차 전기본’의 탈석탄 정책 기조가 유지되며 석탄 발전 설비는 신규 증설 없이 설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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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30년에 도달하면 폐지되거나 연료전환하는 것을 가정함에 따라 2024년 40.1GW 수준인 석

탄 발전 설비용량은 2050년 8.4GW로 감소한다. 발전/열생산 부문의 석탄 수요 감소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은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1.11 발전/열생산 부문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 전망 

 
주1: 사업자 발전과 지역난방의 합계 

주2: ‘2024 REF’와 ‘2025 REF’는 각각 “2024 장기 에너지 전망”과 “2025 장기 에너지 전망”의 기준 시나리오 전망 결과를 나타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정격용량 기준으로 2024년 35.1 GW에서 2038년 126.0 GW, 

2050년에는 170.2 GW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0 특히 변동성 재생에너지11 발전 설비는 

정격용량 기준으로 2024년 29.6 GW에서 2038년 118.1 GW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162.3 

GW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발전량 기준으로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사업자 발전량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6.2 %에서 2038년 22.5 %, 2050년에는 31.8 %까지 늘어난다. 한

편, 1회의 계속 운전 연장과 신한울 3, 4호기 신규 건설까지 반영한 원자력의 발전량 비중은 

2024년 31.9 %에서 2038년 35.6 %, 2050년 29.2 %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2025 장기 에너

지 전망”은 ‘제11차 전기본’과 거의 유사한 설비 규모를 가정하고 있지만 전기 수요에 대한 전

망 차이로 인해 발전원별 발전 비중은 ‘제11차 전기본’과 다소 다르다.  

NDC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열생산 부문의 추가 감축량은 2030년 약 18.9 백만톤-CO2eq, 

2035년 약 66.5 백만톤-CO2eq로 평가된다. 이는 앞서 그림 1.9에서 본 최종소비 부문의 2030년 

                                                                    
10 ‘제11차 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규모는 정격용량 기준으로 2038년 125.9 GW(재생에너지 121.9 GW, 신에너지 4.0 GW)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2025 장기 에너지 전망”은 2024년 실적에 ‘제11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를 전망하였다.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설비 증가를 전망하였다.  

11 변동성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해양 에너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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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9.7 백만톤-CO2eq, 2035년 약 99.4 백만톤-CO2eq 보다 적은 수준으로 그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발전/열생산 부문에 집중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전환 부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 설비의 구성의 변화와 같은 전환 부문 내에서의 노력과 함께 최종소비 부문의 

전기 수요의 효율화도 중요하다. 최종소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기화는 효

율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전기화, 수요 효율화, 발전 부문의 저탄소

화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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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 부문12 

1.1. 에너지 소비 추이 및 현황 

□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2.1% 증가하며 2024년 137.4 백만 
toe에 도달 

2000~2024년 기간 국내 GDP와 산업 부문 부가가치가 각각 연평균 3.5%, 3.1% 성장하며, 

에너지 소비는 동일 기간 연평균 2.1% 증가하였다(그림 2.1). 이처럼 국내 경제와 산업 생산 규

모가 커짐에 따라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도 함께 증가하였으나, 경제성장률과 산업 부문 에너

지 소비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 이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7%, 2.7%, 2.7%로 감소 후 정체하는 양상을 보였고, 동일 기간 산업 부

문 에너지 소비 연평균 증가율은 3.0%, 1.4%, 1.3%로 점차 감소하였다. 2020년 이후 최근 추세

를 살펴보면, 2022년, 2023년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에너지 소비가 3.9% 증가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2.1  2001~2024년 GDP, 산업 부문 산출액,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율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는 원인 중 하나는 산업 부문 산출액 당 에너

지원단위 지수(2000년=1)의 감소 추세이다(그림 2.2). 산업 부문 에너지원단위는 2000년대 후

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다소 정체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00년 대비 2024년에 30.5% 감

                                                                    
12 에너지밸런스의 최종 소비는 에너지산업인 석유정제의 자체소비를 제외하지만, 여기서는 석유정제를 산업부문에 포함하였다. 이하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석유정제의 자체소비를 포함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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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였다(그림 2.2). 업종별로는, 비금속, 기계, 수송장비, 석유화학, 철강 업종 순으로 2000년 

대비 2024년 에너지원단위 개선 수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업종은 2024년의 에너지원

단위가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업종으로, 에너지원단위는 2000년대 중반까지 감소

하다가 다시 증가한 후 최근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철강 업종과 함께 에너지집약적 업

종인 석유화학 업종의 에너지원단위는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24년에

는 2000년 대비 22.5% 감소하였다. 비금속 업종은 2000~2024년 기간 동안 점차 에너지원단

위가 개선되어 주요 업종 중 에너지원단위 개선이 가장 크게 발생한 업종으로, 2024년 에너지

원단위는 2000년 대비 64.3% 감소하였다. 

최근 주요 업종의 에너지원단위 추세를 살펴보면, 2023~2024년 기간 철강, 비금속, 수송

장비 업종의 에너지원단위는 감소하였으나 석유화학, 기계 업종의 에너지원단위는 증가하였

다. 동일 기간 산업 부문 에너지원단위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석유화학 업종의 에너지원단위 

증가로 증가하였다. 특히, 기계 업종은 2021년 이후 에너지원단위가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

는 2021년 대비 3.8% 증가하였다. 

그림 2.2 주요 업종별 에너지원단위(산출액 기준) 지수 변화 추이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율의 감소는 그림 2.3의 산업 부문 구조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2000~2024년 기간 동안 에너지집약적인 철강 업종의 부가가치 비중은 1.8%p 감소하였

고, 2000년 대비 에너지원단위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기계 업종의 부가가치 비중은 22.5%p 증

가하였다. 즉, 에너지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의 비중 감소와 낮은 업종의 비중 증가는 

그림 2.2의 산업 부문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 증

가율은 감소하였다. 최근에도 이와 같은 산업 부문 구조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철강과 석유

화학 업종 부가가치 비중은 2020년 대비 2024년에 각각 -1.0%p, -0.4%p 감소하였다. 반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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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업종의 부가가치 비중은 동일 기간 3.1%p 증가하였다. 최근 철강 업종의 부진은 국산 철강

에 대한 국내 수요와 해외 수요가 모두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내 수요 감소에는 건설업에서의 

철강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 수요 감소에는 국제적인 철강 수요 감소 추세와 철강 공

급 과잉 추세가 영향을 미쳤다 (이고은 & 이재윤, 2025.8).13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석유 공급 

국가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원가 상승과 중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이 부가가치 성장 약

세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조용원, 2025.9).14 

철강, 석유화학, 비금속, 기계, 수송장비 업종의 에너지 소비는 2000~2024년 기간 동안 각

각 연평균 1.8%, 2.9%, -1.3%, 5.0%, 2.4% 변화하였다. 기계 업종의 에너지 소비 증가가 가장 큰 

것은 동일 기간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비금속 업종의 2024년 부가가치

는 2000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에너지원단위의 가파른 감소로 에너지 소비는 감소하였다. 

2020년 이후에도 기계 업종은 에너지 소비가 연평균 4.4% 증가하여 에너지 소비가 가장 크게 

증가한 주요 업종으로 나타났고, 비금속 업종은 연평균 3.5% 감소하여 에너지 소비가 가장 크

게 감소한 주요 업종으로 기록되었다. 

그림 2.3  2000~2024 년 업종별 부가가치(좌) 및 에너지 소비(우) 추이 

 
주: 기타 업종은 주요 5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을 의미  

산업 부문의 에너지 상품별 에너지 소비 비중은 그림 2.4에 제시되어 있다. 원료용 에너지 

소비를 포함하는 경우 석유에 석유화학 원료 사용이 포함되어, 에너지 믹스에서 석유의 비중

                                                                    
13 이고은, 이재윤. (2025). 철강산업의 현황과 통상리스크. 

14 조용원. (2025). 최근 산업환경 변화가 국내 석유화학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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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높다. 원료용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에서 석유의 비중은 2000년 57.2%, 2010년 47.9%, 

2024년 46.5%로 점차 감소하고, 2010년 이후 감소세는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용을 제외한 에너지 믹스에서는 가스, 전기, 신재생에너지가 석탄과 석유를 대체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2000년에 석탄과 석유의 비중은 각각 35.7%, 38.5% 였으나, 2024

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34.3%, 15.0%로 감소하였다. 반면, 가스, 전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00년 각각 6.0%, 19.8%, 0.0%에서 2024년 17.0%, 27.7%, 5.7%로 증가하였다. 산업 부문 에

너지 믹스에서 2000~2024년 기간 동안 가스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석유화학, 기계, 철강 업종

에서 가스 소비가 각각 연평균 8.6%, 5.3%, 4.5%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동일 기간 전기의 

비중 증가는 전기 소비가 각각 연평균 5.7%, 3.9%, 3.6% 증가한 기계, 수송장비, 석유화학 업종

에 영향을 받았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산업 부문 전반에 걸쳐 증가

하였으나, 주요 업종 내에서 석유화학, 비금속, 기계 업종 순으로 2000년 대비 2024년 신재생

에너지 소비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2.4 원료용을 포함한 경우(좌)와 제외한 경우(우) 산업 부문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주: 원료용 에너지 소비는 개정 에너지밸런스의 석유화학 원료를 의미 

1.2. 에너지 수요 전망 

□ 산업 부문 에너지 수요는 2024~2050년 기간 동안 연평균 0.1% 증가하며 2050년 139.3 백만 
toe로 전망 

산업 부문 에너지 수요는 2024년 137.4 백만 toe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0년대 중반 146.7

백만 toe로 정점에 도달한다(그림 2.5). 이후 점차 감소하여 산업 부문은 2050년에 139.3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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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2024~2050년 기간 동안 산업 부문 산출액 전망이 정점에 도

달한 후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도 동일한 양상으로 전망된다. 산업 부문 산출

액은 2024년 이후 점차 증가하다가 2040년대 중반에 정점에 도달한 후 완만하게 감소한다. 둘

째, 산업 부문 에너지원단위가 점차 개선되기 때문이다. 산업 부문 에너지원단위는 

2024~2050년 기간 동안 연평균 0.5% 개선되었다. 이러한 에너지 효율 개선은 2040년대 중반

이 아닌 2030년대 중반에 에너지 수요가 정점에 도달하는 원인이 된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은 실적 기간(2000~2024년)과 전망 기간(2024~2050년)

에 각각 연평균 1.1% 증가, 연평균 0.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실적 기간과 달리 전망 기

간에는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산업 부문 직접 배출량은 2024년 212.6 

백만톤-CO2e에서 점차 증가한 후 2030년대 초반 226.9 백만톤-CO2e로 정점에 도달하나, 이후 

매년 하락하여 2050년에 194.8 백만톤-CO2e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부문 직접 배출량

이 이와 같이 변화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망 기간 동안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이다. 에너지원단

위 개선은 동일한 에너지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에너지 믹

스 내 석탄 및 석유의 비중 감소와 가스, 전기,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역시 산업 부문 직접 배

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기의 경우 직∙간접가열 용도로의 활용 확대를 포함해 산

업 부문 전반적으로 이용이 확대되어 산업 부문 직접 배출량 감소에 기여한다. 또한, 비금속 업

종 소성 공정의 폐합성수지 활용 확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증가도 산업 부문 직접 배출

량을 감소시킨다. 

그림 2.5 산업 부문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직접 배출 전망  

 
주: 그래프에서 온실가스 직접 배출은 에너지밸런스의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 실적치(2000~2024년)와 수요 전망치(2025~2050년)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실적치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값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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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를 제외할 경우 2050년 산업 부문 에너지 믹스에서 전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원료를 제외한 2050년 산업 부문 에너지 믹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은 

전기로 전망된다(그림 2.6). 산업 전반에 걸친 전기화로 화석연료가 전기로 대체되면서 전기 수

요는 2024년 24.0 백만 toe에서 2050년 30.9 백만 toe까지 증가한다. 에너지 믹스에서 전기의 

뒤를 잇는 에너지원은 석탄으로, 2050년에도 에너지 믹스의 33.4%를 차지해 여전히 산업 부

문의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24년 4.9 백만 toe

에서 2050년 5.6 백만 toe로 소비가 증가하나,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로 가장 

비중이 낮은 에너지원으로 분석된다. 

그림 2.6 원료를 제외한 경우(좌)와 포함한 경우(우) 2050년 산업 부문 에너지 믹스 

 

전망 기간 산업 부문 에너지 수요 변화를 업종별∙원별로 구분하면 그림 2.7과 같다. 먼저 

2050년 산업 부문 에너지 믹스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전기의 수요는 산업 전반에 걸친 전기화

로 인해 2024년 24.0 백만 toe에서 2050년 30.9 백만 toe로 증가한다. 특히, 기계와 석유화학 

업종에서 전기 수요가 각각 2024년 대비 2050년에 1.8 백만 toe, 1.7 백만 toe 증가하여 산업 

부문 전기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2050년 에너지 믹스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석탄의 

수요는 2024년 29.7 백만 toe에서 2050년 29.2 백만 toe로 소폭 감소한다. 석탄의 경우 대부분

의 업종에서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철강 업종에서 수요가 증가하여 감소 폭이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철강 업종의 산출액이 2024년 대비 2050년에 6.6% 증가하면서 원료로 사용

되는 석탄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스의 수요는 2024년 14.7 백만 toe에서 2050년 11.7 

백만 toe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기화와 에너지원단위 개선으로 인해 대부분의 업

종에서 가스의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원료용을 포함한 석유의 수요는 동일 기간 63.9 백

만 toe에서 61.7 백만 toe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 수요 감소의 원인은 가스와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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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기화와 에너지원단위 개선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수요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요가 확대

되어 전망 기간 4.9 백만 toe에서 5.6 백만 toe로 증가한다. 주요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업종은 기계와 석유화학 업종으로, 2024~2050년 기간 동안 각각 0.3 

백만 toe, 0.2 백만 toe만큼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한다. 

그림 2.7  2024년 대비 2050년 주요 업종별∙원별 에너지 수요 변화 

 
주: 비철금속 업종의 에너지 믹스 변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수송장비 업종 대신 비철금속 업종을 포함 

글상자 2.1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원료 공급과 수출의 해외 의존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의 
불확실성 

철강 업종에서 고로 기반 철강 생산에 사용되는 철광석과 유연탄은 99.0%이상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2025).15 철광석은 2021~2025년 기간 동안 전체 수입액의 66.8%가 호주에서 수입되었고, 
수입액 기준 상위 5개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98.1%로 기록되었다. 유연탄의 경우 동일 기간 동안 전체 
수입액의 42.4%가 호주에서 수입되었고, 호주를 포함한 상위 5개 국가에서 전체 수입액의 88.8%에 달하는 
유연탄이 수입되었다. 

석유화학 업종은 납사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다양한 기초 화학제품을 생산한다 (한국무역협회, 
2026). 납사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데, 국내에 공급되는 원유의 대부분은 해외로부터 
공급된다. 원유 수입 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전체 원유 수입액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액 기준 상위 5개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4개 국가가 중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동 국가가 전체 원유 수입액의 68.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5 한국철강협회. (2025). 2025 철강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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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2026). K-stat 무역통계. https://stat.kita.net/  

주: 수입액은 2021~2025년 기간의 합 

철강제품,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의 상위 5개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원료 공급의 의존도 대비 
낮지만, 3가지 제품의 상위 5개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각각 49.6%, 58.4%, 62.6%로 높은 편이다 
(한국무역협회, 2026).  철강제품,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액을 2021~2025년 기간에 대해 
시계열로 살펴보았을 때 두드러지는 점은 총 수출액 감소와 대중국 수출 감소 추세이다. 중국은 2021년에 
3가지 제품 모두에 대해 전체 수출 국가 중 수출액 기준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25년에 석유화학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제품에서의 순위는 감소하였다. 철강제품 수출액에서 2021~2025년 기간 중국의 
순위는 1위에서 3위로 감소하였고, 중국의 비중은 연평균 13.0% 감소하였다. 석유제품의 경우 동일 기간 
중국의 순위는 1위에서 6위로 감소하였고, 그 비중은 연평균 18.6% 감소하였다.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에서 
2025년 중국의 비중은 여전히 가장 높지만, 대중국 수출액은 2021년 $21,884,595천에서 
$16,506,555천으로 연평균 6.8%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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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2026). K-stat 무역통계. https://stat.kita.net/ 

주1: 수출액은 2021~2025년 기간의 합 

주2: 석유제품은 휘발유, 경유, 제트유및등유, 나프타, 중유, 윤활유, 기타석유제품을 포함하고, 석유화학제품은 기초유분, 

석유화학중간원료, 석유화학합섬원료, 합성수지, 합성고무, 기타석유화학제품을 포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6). K-stat 무역통계. https://stat.kita.net/ 

이처럼 에너지다소비 업종인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원료 공급과 제품 수출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생산활동과 에너지소비가 해외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원료 공급과 제품 수출이 특정 국가에 편중된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특정 국가의 원료 공급 변동이나 수요 변동과 같은 불확실성에 따라 생산활동과 
에너지소비도 불확실성을 가지게 된다. 즉, 두 업종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산업 부문 에너지 수요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에서는 에너지∙자원 안보 수준이나 제품 수출 구조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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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송 부문 

2.1. 에너지 소비 추이 및 동향 

□ 수송 부문 소비는 2010년 이후 지속 상승해왔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감소 추세 로 전환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0년 25.0백만 toe에서 2024년 34.9백만 toe로 연평균 1.4%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물동량도 크게 증가하였고, 고속도로, 

교량 등 교통 인프라의 확대, 대중교통의 보급 확대, 소득 증대에 따른 자가용 보급 증가 등의 

요인으로 연평균 7%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경제성장 둔화로 수

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 증가세가 낮아지면서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변동하였

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 수송이 전체 수송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16 수송 부문 에

너지 소비는 자동차 보급 수준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으며,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시기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겹치며 에너지 소

비가 급감하였고 2014년 하반기 국제 유가의 급락으로 소비가 증가하였다. 2017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진행되던 2020년을 제외하면 유가의 증가세 전환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는 등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는 유가의 등락과 경기 변동에 따라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2.8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 및 자동차 대수 증가율과 국제유가 추이 

 

                                                                    
16 도로 부문이 수송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기준으로 96.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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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은 수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이동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는 2019년 37.2백만 toe에서 2020년 34.7백만 toe로 6.6% 감소하였다. 특히 2020년 항공 

부문과 해운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2019년 대비 각각 54.2%, 17.7%나 급감하여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도로 부문과 철도 부문 역시 폭은 적으나 각각 4.6%,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면서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으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도로 부문의 소비는 2021년 

2.2% 증가했지만 2019년 소비 수준에 미치지 못한 반면, 수요가 급감했던 항공 부문과 해운 부

문의 소비는 2021년에 각각 168.3%, 27.2% 증가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수준

을 바로 회복하였다. 항공 부문의 소비가 가장 빠르게 회복된 것은 국외 항공 이동 제한으로 해

외 여행 수요가 국내 항공 여행으로 대체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후 코로나19로 인

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2년 4월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는 2021년 

이후 감소하였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6% 감소하였는

데 이 기간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부문은 모두 각각 연평균 0.4%, 4.4%, 4.4%, 33.7%17로 감소

하였다. 

2.2. 에너지 수요 전망 

□ 수송 부문 에너지 수요는 전망 기간 연평균 3.0% 감소하여 2050년에는 16.0백만 toe로 전망 

수송 부문 에너지 수요는 2024년 34.9백만 toe에서 연평균 3.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16.0백만 toe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18 수송 부문 에너지 수요 변화에 큰 영향

을 미치는 국제유가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배럴당 40불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

였으나 2021년 하반기에 세계 경제가 회복되며 석유 수요가 증가하고,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 

기조 속 석유 탐사와 채굴 부문의 투자 지연으로 석유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면서 배럴

당 80불 수준으로 급등하였다. 2022년 상반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러시아산 석유 

수출 규제로 인해 배럴당 100불을 넘어서며 크게 상승하였고, 2023년 이후 이스라엘-하마스 

충돌(2023년 10월), 이스라엘-예멘 후티 반군 충돌(2023년 11월) 등의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17 항공 부문 에너지 소비는 내국적 항공기의 내항 및 외항 자료 분류가 부정확하였으나, 2023년 6월 내항 항공유의 품질검사가 의무화되면서 

품질검사 수수료 산정을 위한 내항/외항 항공유 소비량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 자료 수집 절차 개선을 반영한 
2023년 6월 이후 항공 부문 항공유 소비량 통계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소비량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18 수송 부문 에너지 수요는 도로 부문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2019년 37.2백만 toe로 정점을 지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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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증가하였으나 세계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2023~2024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85불 수준을 유

지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란 충돌(2025년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2025년 6월) 등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심화되며 전망 기간 동안 배럴당 90불을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할 것

으로 전제하였다. 최근 10년 평균(배럴당 약 64불)보다 높아진 유가 수준은 수송 부문의 석유 

수요 증가를 제한하고 친환경차로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9 수송 부문 에너지 수요와 증가율 추이 

 

항공의 에너지 수요는 전망 기간 연평균 1.5% 증가하여 수송 부문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약간 증가한다. 항공 부문 에너지 수요는 화물 수송은 줄어들 전망이나 여객 수요

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철도 및 해운 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각각 연평균 

0.2%,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 부문은 일반철도 노선 고속화,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등에도 인구 감소 및 철도 화물 수송의 경쟁력 약화, 전동차 효율 개선 등으로 에너지 수

요는 감소할 전망이다. 해운 부문 역시 인구 감소, 운행 및 연료 효율 개선 등의 영향으로 에너

지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   

□ 자동차 보급의 감소 전환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 등으로 도로 부문 에너지 수요 감소  

친환경자동차19 보급은 수송 부문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다. 전기자동차 등 친

환경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연료 효율이 높아서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전체 수

송 부문 에너지 수요는 감소한다. 전기자동차는 2010년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보급되어 왔으

                                                                    
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현재 시장에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친환경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4종이다 (최도영&신힘철,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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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0 2023~2024년 보급 증가세가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는 고금리 기조 지속, 보조금 규모 축소, 충전 인프라 부족,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친환경차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지속적

으로 대체해 나갈 전망이다. 자동차 보급은 2024년 26.5백만 대에서 포화 수준 근접, 인구 감

소 등으로 2039년(29.0백만 대)에 정점에 이른 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50년 27.9백만 대 수준

에 도달할 전망이다. 자동차 배터리 등 친환경차 기술 개발, 자동차 제조사의 친환경차 신규 모

델 출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지원 정책 및 경유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 등이 지속되며 하이

브리드를 포함한 친환경차 보급은 전망 기간 연평균 28.0% 증가한다. 특히 친환경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3.1%에

서 2050년 44.0%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2.10 기술별 자동차 보급과 증가율 추이 

 
주: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의미 

내연기관 자동차는 보급대수는 2022년 24.0백만 대로 정점을 지나 전망 기간 감소 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경유자동차를 중심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친환

경차 등 저배출/고효율 자동차 생산을 촉진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

스 배출허용기준’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며,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규제하고21 폐차

                                                                    
20 전기자동차의 등록대수는 2010년 66대에 불과했으나 2023년 약 68만 대로 늘어나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93%에 달했다.  

21  2024년부터 택배용 및 어린이 통학용 차량 등에서 경유자동차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또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Low Emission Zone)을 수도권 지역에서 6대 특별 및 광역시로 확대하고, 운행 제한 차량 등급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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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함께 경유승용차를 중심으로 

한 내연기관 자동차 감소,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여객 및 화물 수요 증가 속도 둔화 등

으로 인해 도로 부문 에너지 수요는 감소할 전망이다. 전기자동차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전망 기간 동안 도로 부문의 석유 수요가 약 20.1백만 toe 감소하는 반

면, 전기 수요는 약 1.4백만 toe 증가하면서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결과적

으로 도로 부문 에너지 수요는 2024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3.2%, 19.1백만 toe 감소할 전

망이다. 

글상자 2.2 비도로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현황 

현재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이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9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 부문에 집중된 반면 비도로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도로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전반적인 방향성만 제시된 경우가 많다. 이는 해운 및 항공 부문의 기술적 특성상 마땅한 대체 감축 
수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해운 및 항공 부문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은 국내 소비와 국제 벙커링을 구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및 온실가스 통계에서는 선박과 항공기의 국적이 아닌 항로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인천과 뉴욕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연료 소비는 항공기 국적과 관계없이 국제벙커링으로 집계된다. 반면 
김포와 제주를 운항하는 항공기는 역시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 소비로 분류하며, 이 기준은 해운 부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운 및 항공 부문 중 국제벙커링에는 항공유, 중유 등의 석유제품이 소비되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 역시 상당량 배출된다 하지만 특정 국가의 에너지 소비량으로 분류되지 않는 특징 때문에 
국제벙커링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벙커링에 
의한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해운 및 항공 부문의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국제선박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VI 개정안을 통하여 국제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 중이다. 단기적인 조치로는 400톤 이상의 운행 
중인 선박에 대한 ‘기존 선박 에너지효율 지수(EEXI,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와 5,000톤 
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 탄소집약도 지수(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 같은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IMO, 2023). 중장기 조치로는 선박의 연료를 대체하거나, 
연료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강화하는 기술적 조치와 탄소세와 같은 가격 메커니즘에 기반한 경제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시장 메커니즘 기반의 ‘국제항공 탄소 상쇄∙감축제도(CORSIA. Carbon Offset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를 채택하여 항공사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85%를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의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여 배출량을 상쇄하도록 하고 있다 (ICAO, 2023). 2025년 
현재 각국의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의무적 
참가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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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의무화를 도입 또는 계획하고 있다. 2025년 현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영국은 0.5~2%의 SAF 
혼합의무화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기구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유사한 방향으로 해운 및 항공 부문의 정책을 
시행∙계획하고 있다. 먼저 해운 부문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에서는 
LNG∙하이브리드 선박 도입, 선박 운항 효율 개선, 전기추진 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 기반 마련 등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관계부처 합동, 2021). 이후 해운 부문의 구체적인 정책은 해양수산부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발표한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이 있다. 2020년에 발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공공 
부문 선박 388척, 민간 선박 140척 등 총 52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관계부처 
합동, 2020). 민간 선박의 전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환 보조금 지급, 정책금융 결합, 접안∙정박비 감면, 
LNG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등 운영비용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항공 부문은 전기 기반 항공기는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 밀도와 출력 확보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2030 NDC에서는 항공기 연료 효율을 매년 1% 향상한다는 목표 제시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ICAO의 

CORSIA 대비를 위하여 ‘SAF 확산 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 2024). 이에 따라 국내 주요 
항공사는 일부 국제노선(인천-하네다 등)에 SAF를 1% 혼합하여 운항을 개시하였다. 이러한 SAF 혼합 
급유는 국제적인 SAF 혼합 의무화에 맞추어 진행될 예정이나, 국내선의 경우 SAF 혼합 사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이미 상당한 부분 전기화가 진행된 철도 부문을 제외한 해운 및 항공 부문은 기술 특성상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현재는 두 부문 모두 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 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이 이를 국내 정책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체 연료인 SAF, 바이오 연료의 높은 가격, 현재 선박과 비행기의 연료 전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부문에서 NDC 목표 및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축 수단의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과  
기술개발 투자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여객과 화물 수송 수요는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로 모두 1% 미만의 증가세 시현 

비사업용 도로 수송을 제외한 나머지 수송 부문 에너지 수요는 대부분 사업용 여객과 화

물 수송에서 발생한다. 사업용 도로 여객 수요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대중 교통 수단의 확

충과 개선, 도로 인프라의 확장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지만, 전망 기간 인구 감소와 철도 등 타 

대중 교통 수단으로의 대체로 인해 증가세가 연평균 0.0%로 정체된다. 국내 항공 여객 수요는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건설 등 인프라 확장의 변수가 있으나 수도권의 김포 공항을 중

심으로 한 국내 항공 노선이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예전보다 증가 속도가 둔화될 전망이

다. 전체 여객 수요는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24년 2,233억인킬로미터 (Passenger-km, PgKm)

에서 2039년 정점(2,420억인킬로미터)에 이른 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50년 2,304억인킬로

미터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여객 수요는 연평균 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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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수송 수요는 2024년 10.5억톤에서 연평균 0.6% 증가하여 2050년 12.2억톤에 도달할 전

망이다. 국내 화물 수송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화물 수요는 물동량 증가와 온라인 커

머스의 일반화에 따른 택배 물량 증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며, 해운 화물 수요 역시 전

망 기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철도와 항공 화물 수요는 경쟁력 악화로 감소세를 

보인다.  

그림 2.11 여객과 화물 수요 전망 

 

□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석유의 비중은 경유 중심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전기의 비중은 증가 

수송 부문 에너지 수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제품 수요는 2000~2019년 연평

균 1.8% 증가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9년 35.0백만 toe로 정점을 기록

한 이후2020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2021년 

반등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송 부문 석유제품 수요는 친환경차 증가, 자

동차 연료효율 개선, 내연기관 자동차 보급 감소 등으로 인해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수송 연

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 수요는 2000~2024년 연평균 1.3% 증가했지만, 전망 

기간에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운행 규제 등으로 경유자동차의 판매가 줄어들면

서 수요가 연평균 8%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휘발유 수요도 전기 및 수소자동차가 휘발유자동

차를 대체하면서 전망 기간 연평균 1.8% 감소한다. 휘발유 수요는 경유에 비해서는 감소세가 

완만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망 기간 연평

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LPG 수요는 전망 기간 연평균 0.2% 감소하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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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중 가장 적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운송 사업 등에 

경유자동차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택배용으로 사용되던 1톤 경유 트럭이 전기나 LPG 트

럭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LPG트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되며, 이 영향으로 LPG 수요는 2035년 경까지 증가한 뒤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항공유의 경우 화물 수송 수요는 감소할 전망이나 항공 인프라 증가 등으로 여객 수송 수

요가 증가하며 연평균 1% 수준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전기 수요는 다양한 전기자동차의 

출시, 구매 보조금 지급, 충전 인프라 확대, 충전 기술의 발전 등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평균 5.4%의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2.12 수송 부문 원별 에너지 수요와 국제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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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수송 연료별 비중 및 수요 

 

□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3.7% 감소하여 2050년 35.7백만톤-CO2eq로 감소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4년 94.9백만톤-CO2eq에서 연평균 3.7%의 속도로 지

속 감소하여 2050년 35.7백만톤-CO2eq으로 전망된다. 수송 부문에서 비중이 가장 큰 도로 부

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나며 2024년 92.3백만톤-CO2eq에서 2030년 

74.1백만톤-CO2eq, 2050년 32.8백만톤-CO2eq까지 감소한다. 항공 부문의 배출량은 화물 수요 

감소와 운항 효율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나, 여객 수요의 증가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한다. 항

공 부문의 배출량은 2024년 1.4백만톤-CO2eq에서 2050년 2.0백만톤-CO2eq으로 증가한다. 항

공 부문은 아직 효과적인 감축 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2024년 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

출량은 수송 부문 전체 배출량의 1.4% 였으나, 2050년에는 5.6%로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항공 부문에서 가장 효과적인 감축 수단으로 알려진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Sustainable 

Aviation Fuel)가 국제 항공 벙커링에는 2027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며, 향후 국내 항공 부문

에도 SAF의 활용이 확산된다면 항공 부문 배출량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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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수송 부문별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 

 

해운 부문과 철도 부문의 배출량은 연료 대체와 효율 개선 등으로 2024년 1.2백만톤-

CO2eq에서 2050년 0.9백만톤-CO2eq로 감소한다. 해운 부문의 배출량은 전망 기간 연평균 0.9% 

감소하며, 철도 부문 배출량은 디젤 기관차 운행 감소로 연평균 4.3% 감소할 전망이다. 해운 부

문은 LNG와 하이브리드 선박 도입, 철도 부문에서는 추가적인 전철화와 디젤 기관차의 수소 

기관차 대체 등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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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 부문 

3.1. 에너지 소비 추이 및 현황 

□ 2024년 가정 부문은 21.8백만 toe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202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 

2024년 가정 부문은 21.8백만 toe의 에너지 수요가 발생하며,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

를 기록하였다. 2022년 COVID-19에 따른 일시적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2000년 이래 가

장 높은 소비 수준인 23.6백만 toe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2000

년 이후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국가 경제 성장에 동조해 증가하던 모습과 달리, 최근의 인

구 감소, 따뜻해지는 겨울 온도, 에너지효율 향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된다.  2000~2010년 일인당 소득, 가구 수, 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며 에너지 

소비 역시 연평균 2.4% 증가하였으나, 2010~2020년 기간은 세 요인이 모두 전 기간 대비 성장

이 둔화되며 가정 내 에너지 소비 역시 연평균 0.8% 수준에서 완만히 상승하였다. 이후, 

2020~2024년 기간 일인당 소득이 전 기간 대비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가구 수 증가

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연속 소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

며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림 2.15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주요 영향 요인의 변동 추이 

 

2024년 가정 부문에서 소비된 에너지 상품 구성을 보면 도시가스 소비 비중이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2000년 이후 가정 부문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에너지 상품인 도시가스로,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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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비중이 48.8%이었던 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소비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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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가정 부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소비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상품은 33.3%의 비중을 차지

하는 전기이다. 생활 편의를 위한 가전기기 보급과 기기 다양화 요인 외에도, 여름철 기온 상승

으로 인한 냉방용 전기 수요 확대는 가정 부문 내 전기수요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이에 반해 석탄, 석유는 2024년 각각 0.7%, 8.0%의 에너지 소비 비중을 차지하며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품 소비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난방과 신재생 에너지

는 2024년 전체 에너지 상품 중 각각 9.6%와 2.5%가 소비되며, 2020년 이후 소비 비중이 등락

을 거듭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그림 2.16 가정 부문의 에너지 상품별 비중 변화 

 

2024년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 감소는 용도별 수요에서 난방/온수용 수요가 크게 감소

한 데 따른 결과22이기도 하다. 2024년 평균 난방도일은 2215.9를 기록하였는데, 2022년 평균 

난방도일 2567.1에서 2년 연속 하락하며 난방용 수요는 전년 대비 5.0% 낮아진 13.2백만 toe

를 기록하였다. 따뜻해진 겨울철 기온으로 인한 난방용 도시가스 수요 감소가 가정 부문 전체

의 에너지 소비 감소를 이끈 것이다. 반면, 동기간 냉방용 에너지 수요는 점진적으로 무더워지

는 여름철 기온과 이러한 고온현상의 장기화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2024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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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을 보이며,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냉방용 전기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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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가정 부문 난방/온수용 및 냉방용 에너지 소비와 냉난방도일 추세 

 

3.2. 에너지 수요 전망 

□ 가정 부문 에너지 수요는 2024년 이후 연평균 0.1% 감소하여 2050년 21.1백만 toe로 하락 

2050년 가정 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2024년 21.8백만 toe에서 소폭 하락한 21.1백만 toe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이후 지속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구 수와 주택 수의 증가, 경제 성장의 요인 등의 요인으로 2030년까지 에너지 수요는 22.3백

만 toe까지 소폭 늘어난다. 그러나 이후 따뜻해지는 겨울 기온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2030년 

이후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8 가정 부문 에너지 수요, 가구당 수요, 일인당 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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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전망 기간 인구 감소의 효과가 누적되며 점진적인 에너지 감소를 이끌 것으

로 예상된다. 2024~2030년 기간 인구는 연평균 0.1% 감소하지만, 1인 가구의 확대로 가구 수

는 0.9%, 주택 수는 1.0% 증가하며 가정 부문 내 연평균 0.4%의 에너지 소비 증가를 가져온다. 

2030~2040년 기간 가정 부문은 연평균 0.2% 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감소하며, 가구 수, 

주택 수 증가세는 각각 0.4%, 0.5%로 둔화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는 감소세로 전환되며 

동 기간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2% 하락하며 2040년 21.9백만 toe까지 낮아진다. 이후 2050

년까지 인구가 평균적으로 0.6% 빠르게 감소하면서, 가구수와 주택 수는 감소세로 전환되어 

연평균 0.3% 줄어든다.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 역시 연평균 0.4% 빠르게 줄어들어 21.1백만 

toe까지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가정 부문의 점진적인 저배출 에너지 상품 사용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23은2050년

까지 21.5백만톤-CO2eq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기간 가정 부문은 에너지 소비 증

가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가정 부문의 석탄, 석유 사용

의 급격한 감소세에 더불어 도시가스 사용 비중 역시 낮아지는 추세가 2024년 이후에 더 빠르

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망 기간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은 가정 부문에서 가장 빠르게 퇴

출되고, 석유, 도시가스 역시 지역난방, 전기, 신재생 등 직접 배출이 없는 에너지 상품으로 대

체되며 가정 부문의 점진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견인한다. 다만, 전망 기간의 에너지 상품 

소비 구성의 변화와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추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 목표 수준

과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9 가정 부문 에너지 상품별 수요와 온실가스 직접 배출 전망 

 

                                                                    
23 가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통계에서 가정 부문에서 사용된 최종 소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배출만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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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기간 에너지 상품 소비 변화는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2050년까지 46.6%까지 완만하

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동안 가정 부문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에너지 상품은 도시

가스이며, 2050년까지도 이러한 지위는 지속되지만 비중 자체는 점차 하락해 43.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기간 지속되는 에너지 전환 추세와 더불어 평균 기온 상승으로 난방/온

수용 에너지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사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도시가스는 연평

균 0.1% 소폭 감소하여 10.3백toe가 소비되지만 비중은 46.3%으로 낮아진다. 이후, 연평균0.6% 

수준의 빠른 감소세를 보이며 2050년 소비량은 9.2백만 toe, 비중은 43.6%까지 줄어든다. 

2024~2050년 기간 동안 석유는 연평균 3.8% 빠르게 감소하며, 2050년에는 소비량이 0.6백만 

toe, 비중은 3.0%까지 축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20 가정 부문 에너지 상품별 수요 증감 비교 

 

이에 반해, 전망 기간 가장 높은 에너지 소비 증가와 비중 확대를 보이는 에너지 상품은 전

기에 해당한다. 2024년 가정 부문에서 전기 소비는 7.3백만 toe로 전체의 33.3% 비중을 차지

하였다. 전망 기간 냉방용 전기 수요 확대와 가전기기 보급 및 다양화 등의 요인으로 

2024~2050년까지 전기 사용은 연평균 0.3% 증가하여 7.9백만 toe가 소비되고 비중은 37.4%

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전기 수요 수준은 2040년 이후 소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건

물 부문의 자가발전 확대로 인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된 데 따른 결과이다. 신재생에너지는 

2024년 0.6백만 toe의 가정 내 수요가 발생하였으며, 2050년에는 0.8백만 toe로 확대되어 비

중도 3.8%까지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가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지역난방 수요는 2024년 전체

의 9.6%에 해당하는 2.1백만 toe였으나, 2040년까지 2.5백만 toe까지 늘어나며 전환기 에너지 

상품으로 활용된다. 이후, 2050년까지 수요는 2.6백만 toe까지 감소하지만 가정 부문 자체의 

에너지 소비 감소 추세로 인해 비중은 12.2%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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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용도별 에너지 수요 

□ 난방/온수용, 취사용 수요는 감소하며 냉방용과 기타 가전기기 수요는 증가 

2024년 가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난방/온수용 수요 비중은 전체의 60.8%에 이르지만, 평

균 기온 상승과 함께 난방/온수용 에너지 수요는 2050년 56.2%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과거 

2000년은 난방/온수용 에너지 소비 비중이 75.4%를 차지하며 수요 역시 12.3백만 toe로 높게 

발생하였다. 2024년 난방/온수용 에너지 수요는 13.2백만 toe까지 높아졌으나, 생활 편의를 

위한 가전과 냉방 기기의 보급의 확대로 인해 다른 용도의 에너지 소비가 더 크게 증가하며 비

중은 60.8%까지 낮아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중 축소는 2050년까지 지속되어 난방/온수

용 비중은 56.2%까지 감소하고 소비 수준 역시 11.8백만 toe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취사

용 에너지 수요 역시 난방/온수용 에너지와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2024년 취사용 에너지 수

요는 1.6백만 toe이며 비중은 7.3%로, 2000년 1.3백만 toe와 7.9%에 비해 소비량은 늘고 비중

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4년 이후로는 취사용 에너지는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확대, 외

식 확대 등으로 인해 수요는 1.2백만 toe까지 감소하고 비중도 5.8%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림 2.21 가정 부문 용도별 에너지 수요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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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 수요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나, 2024년 1.0백만 toe까지 증가하며 전체 용도에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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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망 기간 평균 기온 상승으로 냉방용 에너지 수요가 지속 증가해 2050

년 1.2백만 toe에 달하며 비중 역시 5.7%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냉방용 가전기기 외, 가

정 내 사용되는 다양한 가전기기로 인해 기타 가전기기 수요 역시 2024년 5.1백만 toe에서 

2050년 5.9백만 toe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조명용 에너지 수요는 2024년 0.8

백만 toe에서 2050년 0.9백만 toe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글상자 2.3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정부조직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2월 16일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열에너지의 본격적인 탈탄소화를 예고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출범과 함께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탈탄소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하면서, 그 최우선 실행 과제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명시하였다. 특히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그간 상대적으로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건물 부문 감축 전략과는 차별화된 접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계획은 크게 네 가지 방안을 포함한다. 첫째, 히트펌프 우선 보급 대상의 선별이다. 
지역적으로는 도시가스 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우선 보급 대상 지역으로 구체화하였다.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은 전체 주택 유형 중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비중이 높으며, LPG나 연탄 등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 기반의 개별 난방설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이 주로 보급된 도시지역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 비해, 소규모 
공기열 히트펌프로의 난방설비 교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히트펌프 보급과 태양광 설치를 
병행함으로써,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동시에 주택 및 공공시설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도 
도모하고자 하였다. 

둘째, 히트펌프 보급의 주요 장애 요인에 대한 제도적 해소 방안 마련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히트펌프 열원 기술은 공기열 기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열이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법적 제약이 공기열 히트펌프 확산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공기열의 재생에너지 
인정 여부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자립 기준 충족은 물론,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재정 인센티브 수혜 
요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건물 부문의 히트펌프 기반 감축에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비용이 요구되는 히트펌프의 가격 경쟁력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히트펌프의 시장 경쟁 대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다. 히트펌프는 건물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주요 
감축 수단인 만큼, 그 시장 경쟁 대상은 본질적으로 화석연료 기반 난방설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도 
연탄을 겨울철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에너지 복지 차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건물 
부문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일부 유지되고 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화석연료 난방에 
대한 보조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히트펌프 보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화석연료 기반 
난방설비의 점진적 전환을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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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히트펌프 산업생태계의 활성화이다. 히트펌프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규 감축기술은 아직 기존 
기술을 충분히 대체할 만큼의 기술 성숙도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기존 기술과 견줄 만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기술 개발의 지연과 낮은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신규 감축기술의 확산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성과 또한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기술 성숙도 제고와 이를 기반으로 한 가격 경쟁력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실증 확대를 통해 히트펌프 
산업생태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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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부문 

4.1. 에너지 소비 추이 및 동향 

□ 서비스 부문 에너지 수요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으며, 기온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강화24  

서비스 부문은 국가 경제 규모 확장과 생활 수준 향상과 함께 이루어진 서비스 산업의 지

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2000년대 이후 에너지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0~18년 기간 

산출액은 연평균 4.8%,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6%의 증가가 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 초중반 

주5일 근무제가 본격화된 이후 주말 활동과 여가 생활의 중요도가 높아지며 가계의 소비 환경

이 변화되었고, 소비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변화하며 서비스 

부문 업종의 성장과 함께 서비스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 여행 수요 

및 외식 수요 증가의 영향을 받은 음식·숙박업, 온라인 구매 활동의 가파른 증가의 영향을 받

은 운수·보관업, 사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확대된 교육 컨텐츠와 플랫폼의 영향을 받은 교육서

비스업,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평균연령 상승의 영향을 받은 보건·사회복지업, 모바일 기기

의 빠른 보급과 네트워크 수요 확대로 서비스 영역이 확대된 정보통신업, 여가활동 확대에 따

른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까지 모든 서비스 부문 업종에서 산출액 증가와 에너지 소비량

의 증가가 빠르게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의 서비스 산출액은 전년에 비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

으나, 이후 빠르게 성장세가 회복되었다. 한편, 에너지 소비량은 2018년 24.9백만 toe로 고점

을 달성한 이후 2024년까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에너지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난방도일(-8.7%)과 냉방도일(-42.4%)이 크게 감소하여 산출액이 증가하였음에

도 에너지 소비량은 전년 대비 4.6% 감소하였고, 2020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대

비 4.8%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여 2020년의 에너지 소비량은 2018년보다 9.2% 감소하였다. 

서비스 부문의 산출액 회복과 함께 서비스 부문의 에너지 소비도 2021년부터 증가하고 있으

며 2020년까지 감소한 규모가 커서 2024년의 에너지 소비량은 24.5백만 toe로 2018년보다 낮

지만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24 서비스 부문은 민간서비스와 공공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며, 에너지밸런스의 상업 부문과 공공 부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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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서비스 부문 에너지 수요 및 산출액, 난방도일 전년 대비 변화율(%)(2000~24년) 

 

그림 2.22에 나타나듯 2000년 이후로도 서비스 부문의 산출액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

나 그 속도는 점차 완만해지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에너지 소비량 변화가 산출액 변화와 유

사하게 나타났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기온 변화가 서비스 부문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난방도일과 서비스 부문 에너지 수요의 변화율을 비교하였을 때, 2010

년까지는 큰 유사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2010년 이후로는 두 변수의 변화 방향이 같을 뿐 아

니라 변화율 수치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에

너지 원단위가 2020년대에 들어서며 10년 전보다 30% 이상 개선되어 산출액 변화가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 것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부문 업종에서 적절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기온 유지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기후 요인에 따른 에너

지 소비량 변화가 연도별 에너지 소비 패턴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2. 에너지 수요 전망 

□ 서비스 부문 에너지 수요는 전망 기간 연평균 0.6% 증가하여 2050년에 28.4백만 toe에 도달  

REF에서 전망 기간인 2024~50년 동안 서비스 부문의 산출액은 연평균 1.0%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서비스 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0.6%로 산출액

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 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에너지 수요는 2035년을 기준으로 

2024~35년 기간에는 연평균 1.2% 성장하여 에너지 소비 증가세가 유지되지만 2035년 이후로

는 연도별 증가율이 점차 하락하여 2035~50년에는 연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0.1%로 나

타나 장기적으로 소비 추세가 유지되고, 전망 결과에 따르면 2043년에 서비스 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최고점을 달성한 이후 점차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 부문 전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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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040년대 들어서며 각 업종

의 에너지 소비량이 하락세로 전환된 영향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 특히 세부 업종 중 도∙소매

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에서 에너지 소비 감소세가 크게 나타났다. 보건∙사회복지업

과 정보통신업에서 각각 고령화 및 평균 수명 상승, 데이터센터 증설 등의 요인으로 에너지 수

요가 2030년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전망에 반영되었으나, 두 업종에서도 2040년대에는 에

너지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며, 그로 인해 서비스 부문의 에너지 총수요도 감소하는 추세가 나

타나게 되었다.  

그림 2.23 서비스 부문 에너지 수요 및 산출액 전망 추이 

 

□ 대부분 업종에서 에너지 수요량은 2040년대 초반 고점 달성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며, 
정보통신업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인 증가 전망 

서비스 부문 업종의 대부분은 가계가 가장 주요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가계를 구성하는 인

구 구성 변화에 따라 업종별 산출액과 에너지 소비 패턴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2024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근래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이 단기간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향후 20년 후에는 

40대 이하 인구 비율이 매우 적은 형태로 인구 구성이 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비스 부문

에 대한 미래 수요 특성이 매우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평균 수명의 증가와 건강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해 보건∙사회복지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되는 반면, 취학인구에 해당하는 청소년, 청년 인구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교육 서

비스업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사회 전체의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

라 자연스럽게 외출 활동의 빈도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로 인해 음식∙숙박업, 예술∙스

포츠∙여가서비스업 등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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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비스 부문에서도 노동 효율화, 자동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투입 요소로서의 노

동이 자본과 에너지로 대체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 부문의 에너

지 소비량을 보다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서비스 부문 생산자

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을 고려한다면, 기존 설비를 대체하는 신규 설비

는 더 높은 에너지 효율과 낮은 유지 비용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 형태의 변화가 서비스 부문 에너지 원단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에 반대되는 영향을 강하게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부문 전체로 보았을 때 산출액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에너지 수요량도 전망 기

간 최고점에 이르는 204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20년 이상의 장기 시점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와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량 증가가 정체되거나 점차 감

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에너지 수요 전망 형태는 서비스 부문의 각 업종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업종 특성에 따라 에너지 수요량이 더 빠르게 고점에 이르거나 더 빠

른 속도로 감소하기도 하였다. 

업종별로 구체적인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서비스 부문에서 2024년 기준 에너지 소비 비

중이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은 2040년대 초반까지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각 업종에서 산출액은 2024~50년 

기간에 도∙소매업은 연평균 0.9%, 음식∙숙박업은 연평균 1.1%, 기타 서비스업은 연평균 1.0%

로 꾸준한 증가세가 나타나지만, 에너지 수요량은 같은 기간에 도∙소매업은 연평균 0.2%, 음식

∙숙박업은 연평균 0.3%, 기타 서비스업은 연평균 0.4%로 산출액 증가율 대비 낮은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세 업종은 향후 업종 단위의 큰 특성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소매업과 기타 서비스업은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

이 높아 전기 기반 설비의 효율 개선 효과를 크게 받아 에너지 원단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

으로 예상된다. 한편, 음식∙숙박업에서는 취사 용도에서의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소비가 전

기로 일부 전환됨에 따른 효과로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이 나타나 에너지 원단위가 하락할 것

으로 전망된다.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과 운수∙보관업은 위 세 업종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속도는 빠르지만 에너지 소비량이 많지는 않아 증가하는 소비량의 규모는 크지 않으며, 2030

년대에 에너지 소비량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만 위 세 업종과 비슷하게 2040년 전후로 최고점

을 달성하고 점차 소비량이 감소하는 에너지 소비량 변화 양상을 보인다. 2024~50년 기간에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의 산출액은 연평균 1.2%, 에너지 소비량은 연평균 0.7% 증가하고, 

운수∙보관업의 산출액은 연평균 1.0%, 에너지 소비량은 연평균 1.2% 증가한다. 두 업종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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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스포츠 활동, 취미 활동, 온라인 쇼핑 등 최근 사회 구성원의 일상생활 변화와 밀접한 연관

성을 가지고 있어 중단기에 빠른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

프라 규모가 가구수, 인구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량의 고점을 달성한 

이후에는 에너지 소비도 자연스럽게 하락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서비스에서도 위와 비슷한 에너지 수요 변화 양상이 나타난다. 공공 서비스의 에너

지 수요는 공공행정∙국방서비스업, 수도서비스업, 그리고 가로등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합산

하여 도출된다. 공공행정∙국방서비스업과 수도서비스업에서는 해당 업종의 산출액 성장 전망

과 더불어 2040년 전후까지 에너지 소비량이 상승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가로등은 현재 

보급 수량 대비 신규 공급량의 증가분이 미미하여 전반적인 효율 향상에 따라 향후 완만하게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공공 서비스의 산출액은 공공행정∙국방서비스업 

기준으로 전망 기간 연평균 0.8% 증가하며, 에너지 소비량은 공공 서비스 전체에서 연평균 0.3% 

증가한다. 

그림 2.24 2024년~2050년 서비스 부문 주요 업종 산출액과 에너지 수요의 연평균 증가율 

 

교육서비스업도 다른 업종과 유사하게 2040년 전후까지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그 이

후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지만, 산출액의 장기적인 증가율은 다른 업종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교육서비스업의 가장 주요한 소비자인 학령인구(6~21세)가 인구 감소 및 인구 구

조 변화와 함께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교육서비스업의 산출액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년의 장기 에너지 전망에서 교육서비스업의 2050년까지 산출액 

증가율은 음수로 나타났었지만, 올해의 전망에서는 경제 및 산업 구조 전망이 수정됨에 따라 

교육서비스업도 장기적으로 산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교육서비스업의 핵심 수

요자인 학령인구는 감소가 전망되나, 학령인구 감소와 별개로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서비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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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규모 자체는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온라인 교육 수요가 크

게 증가하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AI 활용교육 수요에 따른 반응을 시작으로 청소년이 아

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플랫폼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서비스 자체에 대

한 수요가 점차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수정되었다. 또한 앞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고령층

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이나 재활 교육 등의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서비스업의 

성장세는 인구 구조 변화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서비스업의 산출액은 2024~50년 기

간 연평균 0.8% 증가하며,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0.5% 증가한다. 

한편 보건∙사회복지업과 정보통신업은 산출액과 함께 에너지 수요량도 가장 큰 폭으로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먼저 보건∙사회복지업은 평균 수명 증가와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수

요 대상 인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장년층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여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사회복지업의 범위와 시장이 계속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보건∙사회복지업은 전망 기간 산출액이 연평균 1.5% 증가하

며 서비스 부문 업종 중 산출액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고, 에너지 수요도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업은 모바일 기기의 다양성과 활용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서비스 업

종 각 영역에서 통신 서비스에 기반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점차 서비스의 형태와 

종류가 확장됨에 따라 정보통신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의 발전에 따라 사회에서 AI가 점차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향후 10~15년 이내 국내 데이터

센터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에너지 전망에서는 정보통신업 에너지 수요

에 미래에 추가로 설립될 데이터센터로부터의 에너지 수요를 반영하여 전망치를 도출하였으

며, 현재 논의되는 데이터센터 증설 규모를 고려하여 2040년까지 2024년의 정보통신업 에너

지 수요량의 3배 이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이후로는 달성된 에너지 소비 수

준을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보통신업에서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대부분이 데이

터센터의 증설로 인해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데이터센터에서의 주요 에너지 

소비 용도인 냉방과 기기/설비 용도의 에너지 소비량이 주로 증가하게 된다. 전망 기간에 정보

통신업의 산출액은 연평균 1.3%,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상자 2.4 데이터센터 확산과 그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 전망 

AI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일상과 업무에서 AI가 활용되는 빈도와 범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의 확산과 이를 위한 주요 자원의 확보가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로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설비 등 핵심 IT 자산이 집적된 공간을 의미하며, 최근 그 존재가 대중에게 인식된 것에 

비해 이미 비교적 오래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 데이터센터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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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뿐 아니라 대규모 연산을 수행하고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AI의 적극적인 활용과 더불어 기존에 활용되던 수준 이상의 고성능 

GPU에 기반한 학습 및 추론 작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고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서비스 기반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기본적으로 IT 장비의 운용 과정에서 많은 전력을 소비하지만, IT 기기가 작동할 수 있는 

적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냉각 시스템 유지에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IT 장비는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로내 전기적 손실에 의해 열이 발생하고, 점차 장비의 밀집도가 

증가하고 고성능 회로를 활용함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만큼 단위 공간당 발열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에서는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섭씨 18~27도 범위 온도를 유지하여 장비의 안정적인 운용과 성능 저하 및 고장 위험을 최소화한다.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 효율 지표로는 전력 사용 효율(PUE, Power Usage Effectiveness)이 

사용된다. PUE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총사용량을 IT 장비가 사용한 전력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며, PUE가 

1이면 데이터센터의 모든 전력이 IT 장비에서만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기존 데이터센터의 PUE는 2.0 

수준으로 평가되며, 최근에는 데이터센터 건설에 발전된 냉각 기술과 냉각을 위한 구조 설계가 적용되어 

1.5 수준까지 하락하였고, 냉각 시스템은 대규모일수록 효율이 향상되기 때문에 향후 건설 예정인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1.2 미만의 PUE 달성을 목표로 설계되고 있다 (COVE, 2025) 

그림 2.25  IEA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전망 (IEA, 2025) 

AI 기반의 IT 기술 및 서비스의 고도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T 서비스의 생산기반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확장 수요도 전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에너지 수요를 파생하는 
데이터센터의 확장이 에너지 수급 구조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향후 데이터센터에서 유발되는 에너지 소비를 전망하기 위한 시도가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결과로 IEA에서는 2025년 ‘Energy and AI (IEA, 2025)’를 통해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에서 유발되는 전력 수요 전망을 제시하였고, 2024년의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서의 전력 수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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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TWh로 추정되었는데 2030년에는 915TWh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용량 대비 전력 소비량이 큰 고성능 
서버 자원의 확대가 전력 수요를 빠르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전 
세계 전력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5%에서 2030년에 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여전히 
데이터센터가 전력 수요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APEC에서도 2025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센터와 AI 활용으로 인해 유발되는 전기 수요가 2025년 대비 2035년에 약 2.5배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에서의 전력 수요가 2023년 대비 2040년에 6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APERC, 2025).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데이터센터 설립과 확장에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25년 용인 

죽전의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가 현재 기준 가장 큰 운용 규모로 완공되었고, 카카오의 안산 데이터센터, 

네이버의 춘천 데이터센터,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이 가장 대표적인 대규모 데이터센터이다. 

국내 데이터센터는 국내 정보통신 산업과 전력 수급 상황 여건상 해외의 초대형급 데이터센터보다 개별 

데이터센터의 규모는 작지만, 점차 증가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데이터센터 증설과 규모 

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대규모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로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AI 클러스터, SK텔레콤에서 울산 중심으로 건설 중인 AI 데이터센터, 오송의 AI∙바이오 데이터센터 등이 

있다. 데이터센터의 입지는 수요자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이 여전히 선호되긴 하지만, 전력 수급 안정성과 

경제성 개선, 수도권 내 허가 제한 등으로 신규 데이터센터 투자가 점차 수도권 외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STEM 서비스 부문 모형에서는 2024년 에너지 장기 전망을 통해 데이터센터 확산을 고려한 

정보통신업에서의 에너지 수요 증가를 반영하였고, 이번 전망에서도 그에 준하는 에너지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였다.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수요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에너지 수요는 냉방과 기기 및 설비 용도 

중심으로 증가한다. 또한 AI 활용의 확대는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보통신업의 에너지 수요 증가뿐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모든 업종에서 에너지 수요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 전반에서 

자동화∙기계화 확산과 함께 주요한 에너지 수요 증가 요인이다. 이러한 요소는 서비스 부문 각 업종의 기기 

및 설비 용도 에너지 소비의 원단위 개선 속도를 조정을 통해 모형에 반영되었다. 

□ 높은 전기 소비 비중이 유지되며, 석유에 대한 에너지 수요가 도시가스와 신재생으로 전환 

서비스 부문은 2024년 에너지 수요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64.1%로 이미 전기가 가

장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기 수요가 2050년에는 2024년 대비 13.0% 증가하

여 17.7백만 toe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서비스 부문에서 이용하는 설비나 기기는 그 특

성상 전기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개발되거나 

활용될 기기나 기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 과

정에서도 주로 전자기기와 로봇이 활용되므로 서비스 산업의 생산 구조 자체가 전기를 더 많

이 소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기를 활용하는 기기의 에너지 효율 

향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을 비롯해 건

물에 적용되는 에너지 효율 개선 조치, 그리고 전기 소비가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전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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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등을 통해 2050년에 서비스 부문 에너지 수요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62.3%로 소

폭 감소한다. 

도시가스는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 인프라 확대와 석유 기반 에너지원의 전환 노력으로 

서비스 부문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았으며, 앞으로도 소비량과 소비 

비중이 계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가스는 지속적으로 석유를 대체하는 연료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전기화가 적용되기 어려운 대규모 난방·급탕이나 일부 취사 용도 등의 영역에

서 상대적인 저배출 에너지원으로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의 수요량은 2024년 

대비 2050년에 약 71.2% 증가하여 6.1백만 toe를 달성하고, 서비스 부문 에너지 소비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2024년 14.5%에서 2050년 21.3%로 증가한다. 

그림 2.26 서비스 부문 에너지 상품별 수요 추이 및 전망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보급 정책의 영향으로 소비량과 소

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0년대부터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제도의 적용 대상과 공급 의무 비율이 확대되는 등 정부

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넘어 신재생에너지 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건물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향후 민간 부문으로 확장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지속, 제로에너지건

축물 의무화 제도 확대와 함께 건물에서의 자가발전 활용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전망 과정에 

반영되었다. 또한 정부의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정책 기조도 전망에 반영되어 신재생 및 기타

에너지 소비 증가 추세에 기여하였다. 그로 인해 서비스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수요량은 

2024년 대비 138% 증가하여 3.7백만 toe에 이르며, 소비 비중도 2024년 6.3%에서 2050년 13.0%

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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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문에서 석유는 주로 난방과 LPG를 활용한 취사, 급탕 등에 활용되었으나 시설 현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스와 전기로 에너지원이 대체되면서 수요량과 수요 비중이 빠르

게 감소하였다.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기, 설비, 건물 등은 대체로 연식이 오래되어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기, 설비, 건물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부문에서의 

석유 수요는 감소할 것이며, 더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에너지원으

로의 전환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서비스 부문에서 석유의 수요량은 

2024년 대비 87% 감소하여 2050년에 0.4백만 toe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24년에 12.8%

를 유지하던 소비 비중도 2050년에는 1.5%까지 하락한다. 

석탄은 서비스 부문에서는 거의 소비량이 없으며, 현존하는 소비량도 이후 점차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되었고, 국내 석탄 광산 폐광 및 석탄발전 폐쇄 기조에 맞추어 2040년 이후 실질적인 

석탄 소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지역냉난방 활용을 의미하는 열 에너지는 

전망 기간 소비량의 큰 변화 없이 아주 미미한 감소세가 나타나며, 소비 비중이 2024년 2.3%에

서 2050년 1.9%로 감소한다. 열에너지 네트워크 확산 정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정책의 주요 대

상은 주택과 산업단지이며, 상업·공공 부문에서는 앞서 설명한 자가발전 확대나 히트펌프 활

용 확대가 보다 주요한 감축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어 지역냉난방이 앞으로 더 비중이 확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서비스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25은 에너지 수요 증가 추세에도 소폭 감소 전망 

서비스 부문은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전기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에너지 소비에

서 석유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약적으로 감소하였다. 서비스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기와 열 에너지 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은 포함하지 않고 직접 배출만 고려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 증가에도 에너지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추세가 더 크

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비스 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산출액보다도 기후 요인의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어 냉∙난방 수요 변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변동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적

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전망은 지속적인 석유 소비량 감소 추세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으

로 인한 서비스 부문 전반의 배출계수 하락에 기인하고 있다. 전망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부문

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대 초반까지 아주 천천히 증가하다 그 이후로는 지속적인 감소

                                                                    
25 서비스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 배출만을 포함하여 전기나 열(지역난방) 소비에 의한 간접 배출량은 제외된다.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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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나타나며,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6.0백만톤-CO2eq이었으나 2050년에는 14.2백만

톤-CO2eq로 12.0% 감소한다. 

서비스 부문의 지속적인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과 에너지 전환 노력은 서비스 부문의 에

너지 원단위와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서비스 부문 에너지 원단위는 

2000년 0.021toe/백만원, 2010년 0.015toe/백만원에서 2024년 0.010toe/백만원으로 개선되

었고, 온실가스 원단위도 2000년 0.037톤/백만원, 2010년 0.014톤/백만원에서 2024년 0.007

톤/백만원으로 빠르게 개선되었다. 서비스 부문의 에너지 원단위와 온실가스 원단위는 전망 

기간에 과거보다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에너지 원단위는 연평균 0.4% 개선되어 

2050년 0.009toe/백만원, 온실가스 원단위는 연평균 1.5% 개선되어 2050년 0.004톤/백만원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27 서비스 부문 에너지 원단위, 온실가스 원단위 추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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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전/열생산 부문 

5.1. 전기 및 열 수요 

□ 전기 및 열 소비 실적 

2024년 전기 총소비는 590.0 TWh로 집계되어 2023년 588.1 TWh에서 0.3 % 증가하였다. 

자가발전을 제외한 구매 전기도 551.5 TWh로 지난해의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생산활동 

둔화로 인해 산업 부문26의 전기 소비는 여전히 감소했지만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전기 소비가 

증가하면서 총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하락, 에너지 저소비 산업으로의 

구조 변화,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등의 추세적 둔화 요인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속에서 냉

방도일의 증가로 인해 가정과 서비스 부문의 전기 소비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2.28 경제성장률과 전기 및 열 수요 증가율 

 

열에너지27 총소비는 2024년 6.4 백만 toe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0.4 %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자가 열생산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열에너지 판매를 제외한 지역난방 열에너지 판매는 

2.6 백만 toe로, 2023년대비 8.6 % 감소하였다. 지역난방의 경우 수도권 신도시 개발 확대와 공

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한 대규모 지방 혁신도시 개발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

                                                                    
26 산업 부문은 발전 및 열생산을 제외한 에너지전환산업의 전기 소비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정유 및 기타 에너지전환이 해당된다. 

27  열에너지 상품을 의미하며 거래된 증기 및 온수로 집계한다. 이와 달리 열 목적 에너지 소비는 직접 또는 간접 가열을 목적으로 
최종소비하는 에너지 상품으로 정의한다. 열 목적 에너지 소비에는 석탄, 석유, 가스를 비롯하여 전기와 재생에너지의 일부도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글상자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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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최근에는 난방도일의 하락으로 2년 연속 소비가 감소하였다. 산업단지의 열에너지 소

비도 2000년 2.1백만 toe에서 2024년 3.7 백만 toe로 증가했다. 그림 2.28에서 볼 수 있듯이, 전

기 소비는 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움직이는 반면 열 소비는 기온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변동성

이 크게 나타난다. 

글상자 2.5 열에너지 소비와 열 목적 에너지 소비 

에너지 통계는 에너지를 열과 동력으로 정의하며, 에너지를 얻기 위해 거래하고 사용하는 에너지 
상품(energy commodity)을 기반으로 에너지 통계를 작성한다 (IEA, 2005). 에너지 상품은 석탄, 석유, 가스 
등 연소를 통해 에너지를 제공하는 화석 연료를 비롯하여 전기 및 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기술 수준에 따라 다른 에너지 상품으로 전환되고, 기술 발전과 사회적 제약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 상품이 생기기도 하고 이전에 존재하던 에너지 상품이 사라지기도 한다. 에너지 상품 외에도 
에너지원(energy source), 에너지 재화(energy product), 에너지 캐리어(energy carrier), 
에너지벡터(energy vector)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다.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고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지만 
에너지 상품은 최종소비 부문에서 열 또는 동력을 제공하고 에너지 통계에서 사라진다. 에너지와 에너지 
상품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분되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구별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에너지 상품으로써 열에너지는 증기와 온수의 형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를 의미한다. 증기와 온수는 
건물 난방 서비스나 산업의 간접가열 공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증기와 온수의 공급은 지역난방, 산업단지 등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담당하는데, 산업단지의 경우 타 소비자에게 판매한 부분만 열에너지로 집계하고 
생산자가 자체 소비한 열에너지는 해당하는 투입 연료를 생산자가 소비한 것으로 집계한다. 따라서 
에너지밸런스의 열에너지는 산업단지의 실제 총생산량과는 차이가 있다. 2023년 국가 (확장) 
에너지밸런스에서는 6.4 백만 toe의 열에너지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전환산업인 정유업과 
고로/전로의 자체소비를 포함한 것으로, 열에너지는 최종 에너지 소비 164.2 백만 toe의 3.9 %를 
차지하였다.  

그림 2.29 2023년 에너지 상품 소비와 에너지 소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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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에너지(상품) 소비는 확장 에너지밸런스의 최종소비에서 석유화학원료를 제외한 최종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산업 자체소비, 

에너지전환공정의 코크스제조 및 고로를 포함 

열 목적 에너지(상품) 소비는 열 사용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상품의 소비를 의미한다. 사용 용도로 
보면, 산업 부문의 직접 및 간접가열과 건물 부문의 난방/온수 및 취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시멘트 
생산을 위해 킬른에서 사용하는 유연탄은 석회석과 기타 원료를 약 1,400 ℃ 수준으로 가열하기 위해 
사용되는 열 목적 에너지 소비이다. 철강의 아크 전기로는 고철을 녹이기 위해 전기를 사용하여 약 3,000 ℃ 
수준의 열을 발생시킨다. 한편, 가정, 음식점, 구내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취사용 에너지도 열 목적 에너지 
소비에 포함된다. 서비스 부문은 특히 취사용 에너지 소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 발전소의 보일러는 
석탄을 사용하여 증기를 생산하지만 에너지 전환(발전)이 목적이므로 열 목적 에너지 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송용 에너지 소비는 전량 비 열 목적, 즉 동력용 에너지 소비에 해당한다. 

열 목적 에너지 소비는 국가 에너지밸런스에 직접 나타나지 않으며, 에너지밸런스와 다른 소비 조사 통계 
등을 결합하여 분석해야 한다. 열 목적 에너지 소비 파악의 어려움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소비를 
통계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데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철강업에서 사용하는 원료탄은 철광석의 
환원과 용해 과정에서 부생가스를 발생시키며, 부생가스의 일부는 자가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본 보고서의 
계산 결과 2023년 열 목적 에너지 소비는 약 80.4 백만 toe로 최종 에너지 소비 164.2 백만 toe의 49.0 %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2010년대 53 % 수준에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열 관련 통계에서 혼돈하기 쉬운 부분은 냉열과 열원에 대한 통계처리이다. 물건의 저장 보관이나 건물의 
냉방을 위한 냉열은, 에너지 통계 관점에서는 (통계) 경계 내의 에너지를 경계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이동된 에너지는 무시하고 이동에 사용된 에너지만 통계에 포함한다. 이는 경계 밖의 에너지를 경계 
안으로 이동시키는 에너지 생산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히트펌프가 겨울 난방과 여름 냉방에 사용된 경우, 
난방을 위해 건물 밖의 열원에서 건물 내로 이동된 열은 에너지 소비에 포함되지만 냉방을 위해 건물 내에서 
건물 외부로 이동된 열은 에너지 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 공기열, 지열, 수열 등 자연 또는 에너지 사용 
목적이 아닌 곳에서 열을 얻는 경우 해당하는 열은 에너지 소비를 순 증가시킨다. 반면 공정 폐열, 발전배열, 
온배수 등 재활용 열은 열손실로 이미 에너지 통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정책 수단 분류 측면에서, 전자는 신규 에너지 개발에 해당하며 후자는 에너지 효율 개선에 해당한다.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최근 열에 대한 정책, 기술, 학술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 목적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 또는 무배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열 목적 에너지 소비의 화석 연료 의존을 줄이는 
것은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중요하다. 건물 부문의 열 목적 화석 연료 수요는 대부분 히트펌프가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취사용 연료는 직접 전기화가 필요하다. 산업 부문의 경우 열 목적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높은 온도의 열을 공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히트펌프가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온의 직간접 가열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전기화가 그 대안일 수 있다. 저항가열(joule heating), 유전가열(dielectric heating), 
유도가열(induction heating), 적외선가열(infrared heating), 아크가열(arc heating) 등 현재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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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업종별 생산 공정에 맞는 기술 적합도와 가열설비의 대형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 전기 및 열에너지 수요 전망 

소비 부문의 전기 총수요는 2024~2050년 기간 연평균 0.9 % 증가하여 2050년에는 744.8 

TWh, 자가 발전을 제외한 전기 구매는 2024년 551.5 TWh에서 2035년 651.7 TWh, 2050년 

694.2 TWh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와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화가 확

대되겠지만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전기 수요 전망은 지난 전망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30 부문별 전기 수요 전망 

 
주: 산업은 에너지전환 자체소비인 석유 정제를 포함 

전기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은 2024년 311.8 TWh에서 2035년 355.9 

TWh를 거쳐 2050년 393.4 TWh까지 전기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 부문의 전기 소비는 

총 전기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망 기간 중에도 전기 수요 증가의 52.7 %를 차

지할 전망이다. 산업 부문에서 태양광 등의 자가 발전이 꾸준히 확대되지만 신규 대형 자가 발

전 설비의 증가가 더딘 편이어서 전기 구매의 증가 속도가 전기 수요 증가에 비해 다소 빠를 것

으로 예상된다. 산업 부문에 이어 전기 소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 부문은 전망 기간 연평균 0.6 % 

증가하지만, 2040년대 초반 이후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데이터센

터 등 신규 수요가 서비스 부문의 전기 수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미 높은 수준에 도

달한 전기화로 인해 신규 수요로 인한 증가보다 효율 향상과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한다. 최종 소비 부문 전체로는 전망 기간동안 전기화 수준이 올라가지만, 히트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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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해 서비스 부문의 전기화는 2040년대 점차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히트펌프 보급이 확대되는 가정 부문과는 다른 현상으로, 가정 부문의 경우 히

트펌프 보급은 가스 수요를 주로 대체한다. 가정 부문에서는 냉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

구 감소와 에너지 효율 향상 등으로 전기 수요가 전망 기간 연평균 0.4 %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 부문은 기존 전기 수요 부문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전기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

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수송 부문의 전기 수요가 2024년 5.7 TWh에서 연평균 5.4 % 증

가하여 2050년 22.2 TWh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 생산 부문은 신규 수요 부문으로, 수

송 부문의 수소차와 발전 부문의 수소 연료전지, 혼소 및 전소 등에서 수소 수요가 빠르게 증가

하고, 초반에는 천연가스 개질, 후반에는 수전해를 중심으로 국내 수소 생산이 증가하면서 수

소 생산을 위한 전기 수요도 2035년 6.8 TWh, 2050년 14.4 TWh로 증가한다.   

그림 2.31 부문별 열에너지 수요 전망 

 

열에너지 수요는 2024년 6.4 백만 toe에서 2050년 6.9 백만 toe로 전망 기간 약 8.5 %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 부문의 지역난방 열에너지 수요는 2024년 2.6 백만 toe에서 2050년 

3.1 백만 toe로 증가하는 반면, 산업 부문 열에너지 수요는 2024년 3.7 백만 toe에서 2050년 

3.8 백만 toe로 증가한다. 산업 부문 열에너지 수요는 2040년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생산활동 전제가 204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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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발전/열생산 

□ 발전/열생산 부문28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 

발전 및 열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는 2024년 119.6 백만 toe에서 연평균 0.7 % 증가

하여 2050년에는 142.8 백만 toe에 도달할 전망이다. 발전 설비의 구성 변화로 인해 발전 및 열

생산 투입 에너지의 증가 속도는 전기 판매의 증가 속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효율

이 낮은 석탄 발전의 축소와 소내 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빠른 증가는 발전/열생산 부

문의 에너지 수요 증가를 전기 판매 증가보다 느리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29 한편 발전

원의 구성 변화는 발전/열생산 부문의 에너지 수요보다 온실가스 배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발전/열생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2024년 208.1 백만톤-CO2e에서 2035년 151.4 백만톤-

CO2e, 2050년 95.4 백만톤-CO2e로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발전 및 열 생산 부문의 투입 에너

지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탄 발전의 빠른 감소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한다. 2030년대 초

반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원자력 발전의 증가가 주도하고 이후의 배출 감소는 재생에너

지 발전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열생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이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지만 2030년 및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는 여전히 격차가 있

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32 발전/열생산 부문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 추이 

 

 

                                                                    
28 발전/열생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가 발전을 비롯하여 자가 열생산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29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본 전망보고서의 발전 설비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11차 계획은 2025년 3월 
공고되었으며, 정부에서는 2026년 연내 공고를 목표로 차기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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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설비 및 발전량 

본 전망의 발전 설비는 자가 발전을 제외한 발전 사업자의 발전 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기

본적으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을 전망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다.30 

우선, 본 전망에서는 ‘11차 전기본’의 원자력 설비 계획과 정책 기조를 반영하되 정책의 불확

실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원자력 설비를 가정하였다. 설계수명에 도달한 설비의 계속운전

은 설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평가하여 결정되므로 수명에 도달했을 때 설비운전이 연장될 지 

또는 종료될 지는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10년 기간의 계속운전을 2

회 허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31 이 경우, 고리2∙3∙4호기, 한빛1∙2호기, 월성2∙3∙4호기, 한울

1∙ 2호기 등 10 기, 8,450 MW의 원자력 설비가 2043년부터 순차적으로 계통에서 탈락하게 된

다. 신규 원전은 기존에 반영된 설비(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외에 대형 원전 2 기(2,800 

MW)와 SMR 4 기(700 MW)가 2038년까지 진입한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 설비용량은 2024

년 26.1 GW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8년에 36.8 GW로 정점을 기록한 후 수명 만료 원전이 순차

적으로 폐지되며 2050년 28.3 GW까지 감소한다.  석탄 발전 설비는 강화되는 탈석탄 정책 기

조를 반영하여 신규 설비 증설은 없으며 설비 수명이 30년에 도달하는 석탄 발전 설비는 폐지 

또는 연료 전환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석탄 발전 설비용량은 2024년 40.1 GW에 도

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8.4 GW 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림 2.33 정격용량 기준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용량과 발전량 추이  

 
주: * 가스 발전 및 기타 합계, ** 수소, 연료전지, IGCC 합계 

                                                                    
30 ‘11차 전기본’의 설비 계획 기간이 2038년까지이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11차 전기본’의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31 기존 전망에서는 10년 1회 연장을 가정하였으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최근 원자력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계속운전 가정을 완화하였다. 신규 원전 건설보다 기존 설비 계속운전에 대한 가정이 발전설비 구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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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1차 전기본’의 설비계획을 반영하여 2024년 정격용량 기준 

35.1 GW에서 2038년 126.0 GW로 증가하고, 이후 설비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지만32 2050년 

170.2 GW까지 증가한다. 태양광, 육상 및 해상풍력, 해양 에너지로 구성된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가를 이끌면서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50

년 162.3 GW에 달할 전망이다. 가스 복합화력은 모형의 특성상 ‘11차 전기본’ 대신, 전기 수요, 

최대 부하, 타 발전설비의 발전량 등을 반영하여 모형에서 자체 계산한다. 모형에서 도출한 가

스 발전설비 용량33은 2024년 46.8 GW에서 2038년 71.4 GW로 증가하며, 이후 재생에너지 발

전 설비의 증가와 전력 수요 증가의 둔화로 인해 2050년까지 71.9 GW 수준을 유지한다.34  

상기 가정에 따라 발전 설비를 전망한 결과, 사업자 발전 설비는 2024년 152.8 GW에서 

2038년 267.3 GW를 거쳐 2050년에는 289.3 GW까지 증가한다. 실효용량 기준 발전 설비는 

2024년 124.8 GW에서 2050년 138.6 GW로 늘어난다.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터빈 기반 발전 설

비는 2024년 123.2 GW에서 2050년 127.0 GW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는데, 이는 석탄 발전 

설비의 감소를 원자력과 가스 발전 설비가 상쇄하기 때문이다.  

총 발전량은35 2024년 591.9 TWh에서 연평균 0.9 % 증가하여 2050년 740.2 TWh까지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핵심 대응 수단으

로 2018년 241.8 TWh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발전량이 168.9 TWh까지 감소했

으며, 2050년까지 37.4 TWh로 줄어들 전망이다. 석탄 발전설비가 감소하면서 석탄 발전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도권 – 동해안”과 “수도권 – 충청 – 호남”의 송전 선로 

건설의 지연도 석탄 화력 발전의 가동률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자력 발전량은 최근의 평

균 가동률을 가정하지만 계속운전을 위한 정비 기간에는 가동에서 제외되므로 소폭의 변동이 

발생한다. 하지만 새울3·4호기, 신한울3·4호기 등 1.4 GW급 대형 원전이 순차적으로 진입하

면서 2024년 188.8 TWh 수준의 발전량이 2040년대 초반 267.4 TWh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그

러나 이후로는 노후 원전이 순차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원자력 발전량도 점차 감소하여 2050

년에는 216.4 TWh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2 2038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신규 설비의 95~99% 수준이 신규 진입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는 폐지되는 

신재생설비를 교체하는 설비도 포함한다. 

33 가스 복합화력 외에도 가스 열병합, 가스 기력을 포함한다. 

34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설비 전원구성에서 가스설비는 2023년 43.2 GW에서 2038년 69.2 GW로 증가한다. 

35 발전설비와 마찬가지로 발전량은 발전사업자의 발전량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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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은 2024년 발전량이 66.7 TWh 수준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50년 286.1 

TWh까지 늘어난다. ‘11차 전기본’이 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더욱 확대하면서 신재

생에너지 발전량은 석탄 발전을 2030년, 가스 발전을 2032년에 추월할 전망이다. 반면 계속운

전 연장으로 원자력 발전을 기존 전망보다 늦어진 2045년에 추월하면서 2040년대 중반 최대 

발전원으로 올라선다. 가스 발전량은 2024년 167.1 TWh에서 2035년 155.1 TWh로 감소한 후 

2050년에는 199.9 TWh까지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 기간 초기 석탄 발전이 빠르게 

감소하지만 지난 전망과 달리 원자력 발전이 증가하면서 가스 발전량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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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탄 

1.1. 석탄 수요 현황 

□ 석탄 소비는 최근 감소세가 지속되어 2023년 대비 2024년에 5.2 백만 toe 감소 

국내 석탄 소비는 2000년 이후 201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정체세를 보인 후 2010년

대 후반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1).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된 2018년부터 2024년까

지 석탄 소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부문은 발전 부문으로, 발전용 석탄 소비는 2018년 55.6 백만 

toe에서 2024년 37.9 백만 toe로 17.7 백만 toe 감소하였다. 이러한 발전용 석탄 소비 감소에

는 미세먼지의 봄철 계절관리를 위한 석탄화력 발전소의 간헐적 중단 및 폐지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관계부처 합동, 2019).36 발전용 석탄 소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감소한 제철용 석탄 

소비는 2018년 24.6 백만 toe에서 2024년 21.7 백만 toe로 감소하였다. 이는 동일 기간 철강 업

종의 산출액이 연평균 1.0% 감소함에 따라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투입도 감소했기 때문이

다. 제철용 석탄 소비를 제외한 산업용 석탄 소비를 의미하는 기타 석탄 소비는 2018년 10.4 백

만 toe에서 2024년 8.0 백만 toe로 2.4 백만 toe 감소하였다. 동일 기간 철강 업종을 제외한 산

업의 산출액은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원단위 개선과 가스, 전기, 신재생에

너지에 의한 석탄의 대체로 설명된다. 

그림 3.1  2000~2024년 용도별 석탄 소비 추이 

 

                                                                    
36 관계부처 합동. (2019).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2&seq=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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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문 석탄 소비는 2000년 20.8 백만 toe에서 2024년 29.7 백만 toe로 연평균 1.5% 증

가하였다(그림 3.2). 2000~2024년 기간 동안 석탄 소비는 201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증

가세가 정체된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석탄 소비는 동일 기간 각각 연평균 2.0%, 3.2% 증가하였다. 이는 동일 기간 두 업종의 

산출액이 각각 연평균 1.9%, 4.0% 증가하면서 발생한 석탄 수요 증가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비금속 업종은 동일 기간 산출액이 연평균 3.1% 증가하였으나, 석탄 수요는 연평균 3.2% 감소

하였다. 이는 비금속 업종의 소성 공정에서 사용되는 유연탄이 점차 폐합성수지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 89.8% 수준이던 소성 공정의 유연탄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24년에는 66.8%

로 기록되었다. 

산업 부문 석탄 소비가 2000~2024년 기간 동안 연평균 1.5%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산

업 부문 산출액은 동일 기간 연평균 3.6% 증가하였다. 석탄 소비 증가세가 산출액 증가세 대비 

작은 것은 에너지원단위 개선과 에너지 믹스 내 가스, 전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증가로 설명

할 수 있다.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될 경우 산업 부문 생산 규모가 커져도 석탄 소비는 감소할 수 

있다. 또한, 그림 2.4에서 보듯이, 산업 부문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과 석유의 비중은 2000년 대

비 2024년에 감소하고, 가스, 전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그림 3.2  2000~2024년 산업 부문 주요 업종별 석탄 소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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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석탄 수요 전망 

□ 국내 석탄 수요 변화는 주로 발전 부문 수요 변화가 주도하며 2024~2050년 기간 동안 연평균 2.5% 
감소 

국내 석탄 수요는 2024년 67.8 백만 toe에서 2050년 35.2 백만 toe로 연평균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연도인 2024년에는 국내 석탄 수요의 55.9%를 발전 부문 석탄 수요가 

차지하나, 석탄발전 설비 폐지 계획에 따라 발전 부문 석탄 수요의 비중은 2036년과 2038년에 

각각 40.4%, 35.8%로 감소한다. 2038년까지는 설비 폐지에 따라 석탄 수요가 감소하고 그 이

후에는 수명이 다한 발전 설비가 퇴출되어, 발전 부문 석탄 수요는 2024년 37.9 백만 toe에서 

2050년 6.0 백만 toe로 연평균 6.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2024~2036

년, 2036~2038년, 2038~2050년에 발전 부문 석탄 수요가 각각 연평균 4.5%, 10.2%, 8.6% 감

소하며 국내 석탄 수요는 각각 연평균 1.8%, 4.6%, 2.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부문 석탄 수요는 2024년 29.7 백만 toe에서 2030년대 초반 정점에 도달한 후 2050

년 29.2 백만 toe로 감소하여 연평균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부문 석탄 수요는 크

게 제철용 석탄 수요와 제철용을 제외한 산업 부문 석탄 수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망 기간 

동안 전자와 후자는 각각 연평균 0.3% 증가하고 연평균 1.3% 감소한다. 전망 기간 동안 제철용

을 제외한 산업 부문 석탄 수요가 연평균 1.3% 감소함에도 산업 부문 석탄 수요의 연평균 변화

율이 0.0%에 가까운 것은 산업 부문 석탄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철용 석탄 수요가 증가

하면서 석탄 수요 감소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그림 3.3 부문별 석탄 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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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업종은 2024년을 기준으로 철강 업종 다음으로 석탄 수요가 많은 업종으로, 석

탄 수요는 2024년 3.1 백만 toe에서 2050년 3.0 백만 toe로 연평균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다(그림 3.4). 또한, 산업 부문 내에서 세 번째로 석탄 수요가 많은 비금속 업종의 석탄 수요는 

2024년 1.6 백만 toe에서 2050년 1.5 백만 toe로 연평균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망 기간 동안 석유화학과 비금속 업종의 산출액은 각각 연평균 0.3%, 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간접가열용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의 효율 개선이 산출액

이 증가함에도 석탄 수요가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석유화학의 산출액 증가로 간접가열

용 에너지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여도 에너지 효율이 개선될 경우 더 적은 양의 석탄으로 에

너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간접가열용 에너지 사용의 전기화이다. 간접

가열용 에너지 수요가 전기로 대체되면서 석탄을 포함한 전기 외 나머지 에너지원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다음으로 전망 기간 동안 비금속 업종의 산출액이 증가하나 석탄 수요

가 감소하는 것은 소성 공정에서 사용하는 유연탄의 비중이 감소하고 폐합성수지의 사용이 증

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철강, 석유화학, 비금속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부문 업종의 산출

액은 전망 기간 연평균 0.6% 증가하고 석탄 소비는 연평균 3.6%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

는 산업 부문 전반에 걸친 에너지원단위 개선과 전기 및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석탄 대체로 설

명된다. 

그림 3.4 주요 업종별 석탄 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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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유 

2.1. 원유 및 석유제품 

□ 코로나19로 급락하였던 원유 수입과 석유제품 생산은 이전 수준을 회복한 뒤 정체 

원유를 정제한 석유제품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으로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원유 수입

량도 빠르게 증가해왔다. 석유제품의 내수와 수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정제 설비용량

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1991~1996년 연평균 18.7% 증가하여 1997년 2.4백만 BPSD(barrel 

per stream day)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는 크게 완화되었다. 2024년 기준 정제 설비용량은 3.2

백만 BPSD로 이는 2018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약 8.7억 배럴 수준에서 정체되었던 원유 수입량은 2014년 하반기 국제 유가

가 급락하면서 수송용 소비 증가, 석유화학 설비 신증설 등으로 2015년 처음으로 10억 배럴을 

상회하였고, 2017년에는 11.2억 배럴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정체를 보이던 원유수입량은 코

로나19로 인하여 2020년과 2021년 10억 배럴 이하로 감소하였다. 2022년 석유화학 산업의 원

료용 수요 증가 등으로 10.3억 배럴로 반등한 원유수입량은 이후 10.0억 배럴을 상회하는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석유제품 생산은 2000~2024년 연평균 1.2% 증가하였는데 2024년에는 12.2

억 배럴을 생산하였고 그중 42%에 해당하는 5.1억 배럴을 수출하였다. 석유제품 생산은 

2020~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1.1억 배럴 수준까지 감소한 이후 2024년에는 가장 많은 

12.2억 배럴을 생산하였다.  

그림 3.5 석유정제 설비 용량, 원유 수입, 석유제품 생산 추이  

 
출처: 2025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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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던 석유제품 소비는 산업 부문의 석유 소비 회복으로 증가 

석유 소비는 2000~2014년 기간 연평균 0.8% 증가에 그치며 정체하였으나, 2014년 이후 

국제 유가 급락과 석유화학 설비 신증설 등의 증가요인으로 2015년에는 전년 대비 5.9%, 2016

년에는 전년 대비 8.1% 증가하는 등 급증하였다. 2014년 상반기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

하던 국제 유가는 2014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원유 공급이 증가하고, 세계 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석유 수요가 정체되면서 급락을 시작하여 2015년과 2016년 국제 유가

는 연간 평균으로 전년 대비 각각 45.8%, 21.4% 급락하여 각각 배럴당 47.0달러와 37.0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경유와 휘발유를 주로 소비하는 수송 부문과 원료용 납사 소비 비중이 높

은 석유화학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5~2016년 수송 부문 석유 소비는 6.8%, 4.3% 증

가했으며, 같은 기간 납사 소비는 3.2%, 4.7% 증가하면서 석유제품의 최종 소비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등 공급 감소 요인으로 인해 국제 유가는 상승

세로 전환하면서 2017년 석유 소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 2.1%로 대폭 낮아진 이후 2019년까지 

정체되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석유 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뒤 2021년에는 전년도의 기저효과와 석유화학 업종에서 LPG 투입 설비 중심의 대규모 신증설

로 석유 수요는 전년 대비 7.1% 증가하여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2022년 이

후 석유 수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전쟁 지속,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지속, 세계 경

기 불황 및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이어지며 2022~2023년 감소한 뒤 2024년 산업 부문의 석유 

수요 회복으로 전년 대비 3.5% 상승하였다.  

그림 3.6 석유제품 최종소비와 국제 원유가격(두바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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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석유제품 수요 전망 

□ 전망기간 석유제품 수요는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감소하여 2050년 89.5백만 toe까지 감소 

2024년 121.6 백만 toe로 정점에 도달한 석유제품 수요는 전망 기간(2024~2050년) 동안 

연평균 1.2%의 감소세가 지속되어 2050년 89.5 백만 toe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

망 기간 국제 유가가 배럴당 91달러 수준으로 지난 10년 국제 유가 평균인 배럴당 64 달러 보

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친환경차 도입으로 인한 수송 부문의 석유 소비 감소가 주요 원인으

로 분석된다.  

수송 부문 석유제품 수요는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가속화되며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수송 부문 석유제품 수요는 2024년 32.7백만 toe에

서 전망 기간 연평균 3.6% 씩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12.7 백만 toe를 기록할 것으

로 예상된다. 전기, 수소 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

이 축소되고, 인구 감소 등으로 이동 수요 증가세도 둔화되어 수송 부문 석유제품 수요 감소세

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동차 대수는 2039년에 정점(29.0백만 대)에 도달한 뒤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50년 27.9백만 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망 기간 친환

경차가 연평균 28.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동차 대수 증가 보다 석유 소비량이 더 빠

르게 감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3.7 부문별 석유제품 수요 및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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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납사 소비 감소가 주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전망 기간 석유화학 원료용 

납사 수요는 연평균 0.3% 감소하여 2050년 41.0 백만 toe를 기록할 전망이다. 석유화학업종은 

2021~2022년 NCC(Naphtha Cracking Center), PDH(Propane De-Hydrogenation), MFC(Mixed 

Feed Cracker)37 설비의 신증설과 2024년의 일시적인 업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석유화

학 제품 자급률 상승, 에틸렌 시장 경쟁 심화 등의 구조적인 부진으로 전망 기간 동안 원료용 

석유제품 수요는 하락세가 예상된다. 산업 부문에서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은 온실가

스 감축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타 에너지원 대비 높은 가격, 국제 정세에 민감한 수급 상

황 등으로 가스나 전기 등 다른 에너지원으로 지속적으로 대체되어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석유제품 수요 감소에 따른 정유업 생산 감소 역시 연료용 석유제품 수요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한다.  

건물 부문의 석유제품 수요는 도시가스, 전기 등 다른 에너지원으로 꾸준히 대체되면서 감

소 추세를 지속하며, 전망 기간 연평균 5.7% 감소할 전망이다. 건물 부문에서 주로 소비해온 등

유와 LPG는 그동안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등 네트워크 에너지의 보급 확대, 전기 난방기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감소하였으며, 전망 기간에도 고유가, 에너지 대체, 건물 단열 및 기기 효율 

개선, 히트펌프 보급 확대 등으로 수요가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 석유제품 중 LPG를 제외한 모든 석유제품의 수요가 감소할 전망  

전망 기간 석유제품 수요는 석유화학 원료용 수요가 증가하는 LPG를 제외한 모든 석유 제

품 수요가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경유와 등유는 전망 기간 연평균 각각 6.6%와 4.4%씩 감소하

여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석유제품으로 전망되었다. 경유는 수송 부문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확대로 인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감소로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며, 등유는 건물 부문의 난방용 

수요가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되면서 감소할 전망이다. 휘발유 수요 역시 내연기관 자동차의 

친환경 자동차 전환으로 연평균 1.8% 감소한다. 항공유는 전망 기간 연평균 0.9% 감소하는 것

으로 전망되는데 제주 2공항 건설 등 인프라 확장의 변수가 존재하지만 인구 감소와 김포공항

을 중심으로 한 국내 항공 노선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감소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

된다. 해운 수송 부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유 수요 역시 국내 해운 수요 정체 및 감소, 효율 개

선 등으로 전망 기간 연평균 0.2% 감소한다. 다만 LPG는 수송 부문의 LPG 자동차 감소와 건물 

부문의 난방 및 취사용 LPG 연료 대체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원료로 소비되는 LPG 수요 증가

로 전망 기간 연평균 0.6% 증가할 전망이다.  

                                                                    
37 NCC, PDH, MFC 설비는 모두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로, NCC는 납사를 열분해, PDH는 프로판으로부터 수소를 

분리, MFC는 NCC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나 원료로 납사와 프로판, 중유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설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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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석유제품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수송 연료인 휘발유(11.5%)와 경유(20.2%)

의 수요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2050년 수송 연료의 비중은 휘발유 9.5%, 경유 4.5%로 감소하

고, 산업 원료로 사용되는 납사와 LPG의 비중이 각각 10.8%p, 6.8%p 증가한 53.9%와 18.9%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석유제품별 최종소비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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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스 

3.1. 가스 수급 현황 

□ 가스 수입 물량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호주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 증가 

천연가스는 1986년부터 국내 수입이 시작되었으며, 지속적인 수입량과 사용량의 증가세

가 유지되며 현재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2014~16년 기간

에는 유가 변동과 가스 발전 설비 이용률 조정에 따라 수입량이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

하는 추세를 회복하였고, 2019년에는 냉∙난방도일 감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에

너지 소비량 자체가 감소하여 천연가스의 수입량도 감소하였다. 2021년부터는 다시 경제 활

동이 회복되고 냉∙난방도일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소비 증가와 함께 2018년 수입량 이상 규모

를 회복하였으며, 2024년 천연가스 수입량은 46.3백만 톤으로 나타났다. 천연가스 수입 초기

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양을 수입하였으나 수입량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입선이 다변

화되며 카타르, 말레이시아, 오만, 러시아가 주요 수입국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2010년대 중

후반부터는 호주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여 국가별 수입 비중 상위권에 위치

하게 되었다. 2024년 수입 중량을 기준으로는 호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24.6%로 가장 높으

며, 카타르 19.2%, 말레이시아 13.3%, 미국 12.2%, 오만 10.2%, 인도네시아 6.6%, 러시아 4.6%

로 수입 비중 상위 7개 국가로부터 전체 수입 물량의 90%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2026). 

□ 가스 소비는 기온 변화와 전력 수요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경기 회복 영향으로 
2024년부터 소비량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 

가스 소비는 2000~13년 기간 연평균 8.2% 증가하여 재생에너지 다음으로 가장 빠른 성장

세를 나타냈다. 2014~15년에는 국제 유가가 하락함과 동시에 2014년 말 신규 석탄 화력발전

소 도입과 원자력 발전 설비 재가동, 난방도일 감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소비

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회복하였다. 가스는 최종수요에서 

난방용으로 주로 활용되고 발전 부문에서는 높은 연료비용으로 인해 첨두발전에 활용되고 있

는 특성으로 인해 최근의 가스 수요 변동은 난방도일과 전력 수요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

다. 그 예로 2018년과 2021년에는 기존 가스 소비량 증가 추세와 비교하였을 때 전년 대비 가

스 소비 증가율이 매우 높았는데, 두 연도는 폭염으로 여름철 전기 수요량이 많았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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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겨울이 더 추워져 건물 및 산업 부문에서 자체적인 에너지 소비량이 증

가한 것이 높은 증가율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2021년 60.3백만 toe로 최고 소비량을 기록한 가스 소비는 최근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23년까지 2년 연속 소비량이 감소하였다. 특히 발전용 소비량은 2022년에 전년 대비 4.2%, 

2023년에 전년 대비 12.8% 감소하였으며, 총 발전량 감소로 첨두부하가 낮아진 영향으로 작

년보다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소비량이 감소하였다. 최근 송전선로 제약으로 국가 

총 발전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발전용 가스 소비의 변화는 앞으로도 전력 수요와 밀

접한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4년에는 경기 회복과 함께 산업용 가스 소비와 

지역난방용 소비가 크게 증가하여 가스 소비량 61.8백만 toe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최근 철강업 중심으로 산업 부문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상용자가발전이 확대되고 있어 중단

기 가스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물용 가스 소비는 난방도일의 감소와 도시

가스 요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하였다. 특히 기온과 가격 요인의 영향을 직

접적으로 받은 가정용 소비는 전년 대비 3.6%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상업용 소비는 서비스업

에서의 경기 회복 효과로 인해 0.5% 증가하였다. 수송용 소비도 CNG 차량을 전기차가 대체하

는 움직임이 지속되며 소비량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전년 대

비 5.1% 소비가 감소하였다. 

3.2. 기준 시나리오(REF)의 가스 수요 전망 

□ 가스 수요는 국가 에너지 믹스, 전원 믹스 재조정 과정에서 수요 증가 유인이 축소되어 전망 기간 
연평균 0.1% 증가 

가스 수요는 전망 기간인 2024~50년에 연평균 증가율이 0.1%로 나타나며, 2050년의 소

비량은 63.8백만 toe로 실질적인 소비 증가 없이 현재 수준의 소비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올해의 가스 수요 전망은 작년 장기 에너지 전망에서 2050년 가스 소비량

을 80백만 toe 이상으로 전망한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에는 전망 과정에서 조정

된 세 가지 요소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먼저, 작년 전망과 올해 전망은 적용된 경제 성장 전망 

전제에 큰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며, 올해 전망에서는 작년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향 조

정되어 전망 기간의 경제 활동 규모가 축소되었고, 그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도 전반적으로 감

소하였다. 그로 인해 올해 전망에서는 에너지 전환 수요에 해당하는 가스제조용, 발전용 가스 

수요가 전망기간 큰 변화 없이 규모가 유지되며, 산업부문에서의 직접 소비도 특별한 증가 추

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두 번째 요인은 발전 설비 활용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조정에 따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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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 정부에서 기존에 불확실하던 노후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기간 연장과 신규 원자력 발

전소 건설 계속 추진을 결정하며 전망 기간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작년에 비해 높아졌고, 그에 

따라 가스 발전이 적극적으로 운용될 필요성이 낮아져 보다 완만한 수요량 증가가 나타나게 

되었다. 세 번째 요인은 수소 수요 및 생산 방식 전망의 조정이다. 먼저 수소 수요에 영향을 미

치는 연료전지 용량 전망이 2024년 전망에서는 10차 전기본의 설비 계획을 반영하고 2036년 

이후 연료전지 용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적용하였으나, 2025년 전망에서는 11차 

전기본을 반영하면서 연료전지 용량 전망 규모가 감소하였고 국내 수소 수급 전망을 고려하여 

2038년 이후 연료전지 용량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반영하여 2040년대의 수소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가스 수요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수소 생산 방식에 대한 전망 조

정이다. 2024년 전망에서는 수소 생산에서 2050년 기준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스팀 개질 생산 

방식(SMR, Steam Methane Reforming)이 80%, 수입이 18% 비중으로 수소 소비 증가에 따라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형태였으나, 2025년 전망에서는 화석에너지를 활용하는 SMR 생산

을 축소하고 그린 수소 중심의 활용을 추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방침을 반영하여 2050년 

기준 수입 수소 80%, 재생에너지 기반 수전해 생산이 20% 비중을 차지하도록 수정하여 수소 

소비와 천연가스 수요 간의 연계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림 3.9 기준 시나리오(REF)의 용도별 가스 소비 및 비중 전망 

 
주: 가스 소비는 천연가스와 도시가스 소비의 합계임. 

발전용 수요는 전망 기간 연평균 0.8%의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다음 그

림에서 나타나듯이 발전용 수요량과 비중은 중단기에는 감소하였다가 2040년대 후반 다시 증

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중단기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와 원자력을 통한 발전량 증가로 

발전용 가스 소비가 정체되거나 완만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노후 원전 운전이 정지되는 

2040년대 중후반부터 대체 발전원으로서 발전용 가스 소비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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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가스 수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스 제조용 수요는 이미 높은 

수준을 달성한 도시가스 보급률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설비 보급 증가 둔화, 인구 감소 요인에 

따른 장기적인 도시가스 사용량 감소 전망, 산업 부문에서의 천연가스 직수입 증가 등의 요인

이 반영되어 전망 기간 연평균 0.0%의 증가율로 2050년에 2024년과 비슷한 수요량이 나타나

며, 2030년대 중반을 고점으로 이후 수요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역난방 및 기타 수

요도 도시가스 수요와 비슷한 요인으로 전망 기간 연평균 0.2%의 증가율이 나타나며, 2040년

을 기준으로 소비량이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한편, 수소 제조를 위한 가스 수요는 앞선 설명에 따라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으며, 

2030년대에는 증가세를 유지하다 2040년대에 들어서며 감소세로 돌아서 2050년에는 2024년

과 비슷한 양의 가스가 수소제조용으로 소비된다. 수소는 활용 형태에 따라 기존 산업 공정에

서 활용되는 부생수소, 추출수소는 산업용 가스 수요로, 그 외의 신규 수소 수요는 수소 제조 

수요로 구분되며, 수소 생산 방식은 2024년에는 SMR 방식의 비중이 98%로 높으나 이후 비중

이 빠르게 감소하고, 수입과 재생에너지 기반 수전해의 비중이 증가하여 2050년에는 수입 80%, 

재생에너지 기반 수전해 20% 비중으로 생산된다. 산업용 가스 수요는 기존에 직·간접 가열과 

사무용 건물 내 사용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의 소비량 증가 추세는 일부 업종에서의 자

가발전 확대의 영향이 주도하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의 자가발전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따라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될 것으로 보이며, 산업용 가스 수요도 2030년대부터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망 

기간 수소 제조용 가스 수요는 연평균 변화율이 0.0%로 나타나며, 산업용 가스 수요는 연평균 

0.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스 수요에서 용도별 비중은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발전용 수요

는 비중이 2024년 20.5%에서 2050년 24.3%로 증가하고, 도시가스 제조용 수요는 2024년 40.6%

에서 2050년 38.3%로 비중이 감소한다. 지역난방 및 기타 수요는 2024년 30.0%에서 2050년 

30.3%로 비중이 소폭 증가한다. 산업용 수요는 2024년 7.3%에서 2050년 5.6%로, 신규 수소 제

조용 수요는 2024년 1.6%에서 2050년 1.5%로 비중이 감소한다. 

□ 발전용 수요는 기존 발전 설비 대체 과정에서 전망 기간 연평균 0.8% 증가 

다음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발전용 가스 수요는 운용되는 원자력 발전 설비 규모 증가와 

함께 감소하다가, 노후 원자력 발전 설비 퇴출이 발생하는 2040년대에 점차 수요량이 증가하

며, 최종적으로 전망 기간 연평균 0.8%의 수요량 증가가 나타난다. 중단기에는 석탄 화력발전

소 대체를 목적으로, 장기에는 원자력 발전소 대체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에 따른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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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와 첨두부하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점진적으로 가스 발전 설비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

나, 실제 발전용 가스 소비량은 설비 총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원자력과 석탄을 기저발전으로 활용하고 추가 전력 수요와 첨두부하를 가스 발전을 통해 대응

하는 기조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 계통 상황에 따라 순간적인 수요 변화는 나타

날 수 있으나 연 단위의 총소비량 변동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10 기준 시나리오(REF)의 주요 발전 설비 용량 및 발전용 가스 수요 전망 

 

□ 최종소비 부문의 가스 수요는 서비스 부문에서만 증가가 나타나며, 2033년을 고점으로 수요량이 
완만히 감소하여 전망 기간 연평균 0.1% 수요가 감소 

최종소비 부문에서의 가스 수요는 전망 기간 연평균 0.1% 감소하며, 2024년 26.0백만 toe

에서 2033년 27.9백만 toe로 고점을 달성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50년 25.2백만 toe가 될 것

으로 전망되었다. 세부 부문 중 서비스 부문에서만 가스 소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서비스 

부문에서는 지속적인 노후화 설비 교체와 에너지 효율 개선 과정에서 석유와 석탄이 가스로 

대체되어 전기와 함께 가스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부문에서의 

가스 수요는 전망 기간 연평균 2.1%로 빠르게 증가하며, 최종소비 부문의 가스 수요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2024년 14.1%에서 2050년 24.1%로 높아진다. 

반면, 다른 세 부문에서는 점차 가스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 부문은 기존

에도 최종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나, 최근 가스 연료 차량의 퇴출과 전환이 적극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의 소비량 감소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망 기간 연평균 6.5%

로 빠르게 소비량이 감소한다. 가정 부문에서는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 에너

지 효율 향상, 평균 기온 상승 등이 가스 소비 감소의 요인이 되고, 중단기에서는 정부가 추진

하는 히트펌프 보급 사업으로 인해 가스 소비가 직접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장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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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정부의 히트 펌프 보급 목표를 일부 수용하여 고려하였고, 그에 따라 히트펌프 신규 보

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부문에서 가스 소비의 상당 부분이 히트펌프로 대체되었다. 

그에 따라 가정 부문에서도 2030년대 초부터 가스 소비량이 점차 감소하여, 전망 기간 연평균 

0.3%로 가스 소비량이 감소한다. 산업 부문의 경우 올해 전망 과정에서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

정됨에 따라 서비스 부문 업종은 약한 성장세가 지속되지만 제조업 업종이 주를 이루는 산업 

부문 업종은 2040년 이후 산출액이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에너지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

가 나타난다. 또한 산업 부문 분석 과정에서 사무 공간에 대한 히트펌프 보급, 전기 소비 비중 

확대,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같은 정부 정책 방향이 일부 고려되었으며, 화석 에너지의 사용

을 줄이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로 인해 산업 부문의 가스 소비량은 전망 기간 연평

균 0.6%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가정 부문은 최종소비 부문 가스 수요에서 2024년 41.7%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50년 36.5%로 비중이 감소하고, 산업 부문의 소비 비중도 

2024년 40.2%에서 2050년 38.7%로 감소한다. 수송 부문은 2024년 4.0%의 비중을 차지하였으

나, 빠른 수요 감소 전망으로 인해 2050년 0.7%까지 비중이 낮아진다. 

그림 3.11 기준 시나리오(REF)에서 최종소비 부문 가스 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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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지표 및 에너지 전망 결과 – 기준 시나리오 

주요 경제 지표 및 활동 수준 - 기준 시나리오(REF) 

            비중 (%) 증가율 (%) 

  2000 2024 2030 2040 2050 2024 2050 00-24 24-50 

인구 (백만명)  47.0  51.8  51.3  50.1  47.1 - -  0.4 - 0.4

가구 (백만가구)  14.5  22.2  23.3  24.4  23.6 - -  1.8  0.2
                    

국내총생산 (GDP, 조원)  998 2 292 2 484 2 669 2 690 - -  3.5  0.6

주요 업종별 부가가치 (조원)    

농림어업  29  34  34  34  32 - -  0.6 - 0.2

광업  3  2  2  1  1 - - - 2.2 - 0.7

제조업  256  621  675  707  691 - -  3.8  0.4

- 석유화학, 비금속, 1 차철강  65  128  134  137  132 - -  2.9  0.1

- 조립금속  108  408  455  488  484 - -  5.7  0.7

SOC  94  140  146  149  145 - -  1.7  0.1

서비스업  588 1 330 1 448 1 585 1 627 - -  3.5  0.8
                    

수입단가    

원유 ($/bbl)  11  86  93  96  90 - -  9.1  0.2

천연가스 ($/톤)  161  658  471  545  550 - -  6.0 - 0.7

유연탄 ($/톤)  22  149  113  107  93 - -  8.4 - 1.8
                    

에너지 지표    

국내생산 (백만 toe)  2  0  0  0  0 - - - 7.9 - 4.4

총에너지 수요 (백만 toe)  187  291  302  309  289 - -  1.9  0.0

에너지원단위 (toe/백만원)  0.19  0.13  0.12  0.12  0.11 - - - 1.6 - 0.7

일인당에너지소비 (toe/인)  3.98  5.63  5.89  6.17  6.13 - -  1.5  0.3
                    

최종소비* (백만 toe)  144  219  223  217  205 - -  1.8 - 0.3

전기생산 (TWh)  293  646  706  805  804 - -  3.4  0.9

일인당 전기생산 (MWh/인)  6  12  14  16  17 - -  2.9  1.2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지표    

온실가스 배출 (백만톤)  416  559  511  428  362 - -  1.2 - 1.7

배출원단위 (톤/백만원)  0.42  0.24  0.21  0.16  0.13 - - - 2.2 - 2.3

일인당 배출 (톤/인)  8.84  10.80  9.97  8.56  7.68 - -  0.8 - 1.3

주: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부가가치는 비가법적 특성에 의해 총량(또는 상위부문)과 그 구성항목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SOC 부가가치는 전기∙수도∙가스 및 건설업 부가가치의 합계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하위 구성항목 부가가치의 합계 

* 최종소비는 에너지전환산업으로 분류되는 석유정제의 에너지소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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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요 종합 - 기준 시나리오(REF) 

(단위: 백만 toe)

            비중 (%) 증가율 (%) 

  2000 2024 2030 2040 2050 2024 2050 00-24 24-50 

총에너지  187  291  302  309  289  100  100  1.9  0.0

석탄  44  68  59  47  35  23  12  1.8 - 2.5

석유  95  104  98  88  78  36  27  0.4 - 1.1

가스  19  62  65  64  64  21  22  5.1  0.1

수력  1  1  1  1  1  0  0 - 0.4  0.2

원자력  27  40  45  56  46  14  16  1.6  0.5

신재생∙기타  1  16  33  52  65  6  22  15.5  5.4
                    

최종소비*  144  219  223  217  205  100  100  1.8 - 0.3

석탄  21  30  33  31  29  14  14  1.4 - 0.1

석유  87  102  95  85  75  46  37  0.6 - 1.1

도시가스  13  29  31  29  27  13  13  3.5 - 0.3

전기  21  47  52  59  58  22  29  3.5  0.8

열에너지  1  3  3  3  3  1  2  3.6  0.6

신재생∙기타  1  8  8  10  11  4  6  12.0  1.5
                    

산업  84  137  145  146  139  63  68  2.1  0.1

수송  25  35  29  21  16  16  8  1.4 - 3.0

가정  16  22  22  22  21  10  10  1.2 - 0.1

서비스  19  24  27  29  28  11  14  1.1  0.6

* 최종소비는 에너지전환산업으로 분류되는 석유정제의 에너지소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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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비 부문별·상품별 수요 - 기준 시나리오(REF) 

(단위: 백만 toe)

            비중 (%) 증가율 (%) 

  2000 2024 2030 2040 2050 2024 2050 00-24 24-50 

산업  84  137  145  146  139  100  100  2.1  0.1

석탄  21  30  33  31  29  22  21  1.5 - 0.1

석유  48  64  65  65  62  47  44  1.2 - 0.1

도시가스  4  15  16  13  12  11  8  6.2 - 0.9

전기  12  24  26  30  31  17  22  3.1  1.0

열에너지  0  0  0  0  0  0  0 - - 0.3

신재생∙기타  0  5  5  6  6  4  4  51.5  0.5
                    

수송  25  35  29  21  16  100  100  1.4 - 3.0

석탄  0  0  0  0  0  0  0 - -

석유  25  33  27  18  13  94  79  1.2 - 3.6

도시가스  0  1  0  0  0  3  1 - - 6.5

전기  0  0  1  2  2  1  12  4.4  5.4

열에너지  0  0  0  0  0  0  0 - -

신재생∙기타  0  1  1  1  1  2  8 -  1.9
                    

가정  16  22  22  22  21  100  100  1.2 - 0.1

석탄  0  0  0  0  0  1  0 - 4.2 - 32.3

석유  4  2  1  1  1  8  3 - 3.5 - 3.8

도시가스  7  10  10  10  9  46  44  1.3 - 0.3

전기  3  7  8  8  8  33  37  3.5  0.3

열에너지  1  2  2  3  3  10  12  2.7  0.8

신재생∙기타  0  1  1  1  1  3  4  8.5  1.4
                    

서비스 (상업, 공공, 기타)  19  24  27  29  28  100  100  1.1  0.6

석탄  0  0  0  0  0  0  0 - 11.5 - 13.9

석유  10  3  2  1  0  13  1 - 4.9 - 7.5

도시가스  2  4  5  6  6  14  21  2.8  2.1

전기  6  16  17  19  18  64  62  4.2  0.5

열에너지  0  1  1  1  1  2  2  7.6 - 0.2

신재생∙기타  0  2  2  3  4  6  13  5.5  3.4

* 산업은 에너지전환산업으로 분류되는 석유정제의 에너지소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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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문 주요 지표 및 에너지 수요 - 기준 시나리오(REF) 

            비중 (%) 증가율 (%) 

  2000 2024 2030 2040 2050 2024 2050 00-24 24-50 

주요 업종 산출액 (조원)    

화학  126  325  347  360  352 - -  4.0  0.3

비금속  19  40  42  44  44 - -  3.1  0.4

1 차철강  66  103  108  110  110 - -  1.9  0.3

금속, 기계, 전자, 정밀  181  894 1 034 1 173 1 223 - -  6.9  1.2

운송장비  144  358  385  404  402 - -  3.9  0.5

건설  181  259  267  269  259 - -  1.5  0.0
                    

주요 제품 생산량 (천톤)    

기초유분  16  33  34  36  35 - -  3.0  0.2

조강  43  64  73  74  74 - -  1.6  0.6

전로  25  46  52  53  53 - -  2.6  0.6

전기로  18  18  21  21  21 - - - 0.2  0.6

시멘트  51  44  47  44  39 - - - 0.6 - 0.5

클링커  46  38  39  37  33 - - - 0.8 - 0.5
                    

에너지 수요* (백만 toe)  84  137  145  146  139  100  100  2.1  0.1

석탄  21  30  33  31  29  22  21  1.5 - 0.1

석유  48  64  65  65  62  47  44  1.2 - 0.1

도시가스  4  15  16  13  12  11  8  6.2 - 0.9

전기  12  24  26  30  31  17  22  3.1  1.0

열에너지 -  0  0  0  0  0  0 - - 0.3

신재생∙기타  0  5  5  6  6  4  4  51.5  0.5
                    

주요 업종 에너지원단위    

화학  0.27  0.21  0.20  0.20  0.19 - - - 1.1 - 0.2

비금속  0.29  0.10  0.11  0.11  0.11 - - - 4.2  0.3

1 차철강  0.26  0.25  0.27  0.26  0.25 - - - 0.1  0.0

기계류  0.02  0.01  0.01  0.01  0.01 - - - 1.7 - 0.6

수송장비  0.01  0.01  0.01  0.01  0.01 - - - 1.4 - 0.5

주)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부가가치는 비가법적 특성에 의해 총량(또는 상위부문)과 그 구성항목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비제조업 부가가치는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부가가치의 합계 

   기초유분 생산량은 에틸렌, 부타디엔, 프로필렌, 벤젠, 톨루엔, 크실렌의 합계 

* 석유정제의 에너지 소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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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문 주요 지표 및 에너지 수요 (2) - 기준 시나리오(REF) 

(단위: 백만 toe)

            비중 (%) 증가율 (%) 

  2000 2024 2030 2040 2050 2024 2050 00-24 24-50 

주요 업종별 에너지 수요    

화학  33  67  69  71  68  100  100  2.9  0.1

석탄  1  3  3  3  3  5  4  3.2 - 0.2

석유  30  55  57  58  55  82  81  2.6  0.0

가스  0  2  3  2  2  3  3  8.6 - 0.2

전기  2  5  5  5  6  7  8  3.6  0.8

신재생 -  2  2  2  2  2  3 -  0.5
                    

비금속  6  4  5  5  5  100  100 - 1.3  0.7

석탄  4  2  2  2  1  39  30 - 3.2 - 0.3

석유  1  0  1  1  1  11  16 - 3.8  2.2

가스  0  0  1  1  1  11  17  2.4  2.6

전기  1  1  1  1  1  22  22  0.7  0.8

신재생 -  1  1  1  1  18  15 -  0.0
                    

철강  17  26  29  29  28  100  100  1.8  0.3

석탄  14  22  24  24  23  83  84  2.0  0.3

석유  1  0  0  0  0  0  0 - 11.9 - 0.9

가스  1  2  2  2  2  9  7  4.5 - 1.0

전기  2  2  2  2  2  7  9  0.3  1.1

신재생 -  0  0  0  0  0  0 -  0.4
                    

기계류  3  11  12  13  13  100  100  5.0  0.6

석탄 -  0  0  0  0  1  2 -  1.1

석유  1  0  0  0  0  1  1 - 8.2 - 0.4

가스  1  2  3  2  2  23  17  5.3 - 0.6

전기  2  8  8  9  9  71  75  5.7  0.8

신재생 -  0  0  1  1  3  5 -  2.6
                    

수송장비  2  3  3  3  3  100  100  2.4 - 0.1

석탄 - - - - -  0  0 - -

석유  1  0  0  0  0  10  5 - 4.6 - 2.4

가스 -  1  1  1  0  22  15 - - 1.6

전기  1  2  2  2  2  65  75  3.9  0.4

신재생 -  0  0  0  0  4  5 -  1.6

주)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부가가치는 비가법적 특성에 의해 총량(또는 상위부문)과 그 구성항목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비제조업 부가가치는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부가가치의 합계 

   기초유분 생산량은 에틸렌, 부타디엔, 프로필렌, 벤젠, 톨루엔, 크실렌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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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부문 주요 지표 및 에너지 수요 - 기준 시나리오(REF) 

(단위: 백만 toe)

            비중 (%) 증가율 (%) 

  2000 2024 2030 2040 2050 2024 2050 00-24 24-50 

주요지표    

자동차 형태별 (백만대)  12  26  28  29  28  100  100  3.3  0.2

승용차  8  22  23  24  23  83  85  4.2  0.3

화물차  3  4  4  4  4  14  13  1.7 - 0.1

승합차  1  1  1  1  1  3  2 - 3.1 - 0.3

자동차 연료별 (백만대)    

휘발유  7  14  17  17  13  55  46  2.9 - 0.5

경유  4  9  5  2  1  35  4  4.0 - 7.4

배터리자동차 -  1  2  7  11  3  39  55.8  10.9

연료전지자동차 -  0  0  1  1  0  5 -  23.1

기타  1  2  3  2  2  8  6  2.0 - 0.6
                    

에너지 수요  25  35  29  21  16  100  100  1.4 - 3.0

휘발유  8  12  12  11  7  33  45  1.6 - 1.8

경유  13  18  10  3  2  51  12  1.3 - 8.1

중유  1  0  0  0  0  1  1 - 4.4 - 0.4

제트유  0  0  1  1  1  1  4  18.2  1.5

부탄  3  3  4  4  3  8  17 - 0.8 - 0.2

기타석유  0  0  0  0  0  0  0 - 2.2  0.1

도시가스 -  1  0  0  0  3  1 - - 6.5

전기  0  0  1  2  2  1  12  4.4  5.4

신재생∙기타 -  1  1  1  1  2  8 -  1.9
                    

수송 수단별 에너지수요    

도로  24  34  28  20  15  97  92  1.5 - 3.2

철도  1  0  0  0  0  1  2 - 2.3 - 0.2

항공  0  0  1  1  1  1  4  15.6  1.5

해운  1  0  0  0  0  1  2 - 3.7 - 0.7

주) 비사업용 자동차는 자가용과 관용의 합계 

   항공은 자국적 항공기의 국내 및 국제 수송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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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부문 주요 지표 및 에너지 수요 - 기준 시나리오(REF) 

(단위: 백만 toe)

            비중 (%) 증가율 (%) 

  2000 2024 2030 2040 2050 2024 2050 00-24 24-50 

주요지표    

인구 (백만명)  47.0  51.8  51.3  50.1  47.1 - -  0.4 - 0.4

가구 (백만가구)  14.5  22.2  23.3  24.4  23.6 - -  1.8  0.2

형태별 주택(백만호)  11.0  18.3  19.4  20.5  19.9  100  100  2.2  0.3

단독  4.1  3.5  3.3  3.0  2.8  19  14 - 0.7 - 0.8

아파트  5.2  12.1  13.4  14.9  15.2  66  76  3.6  0.9

공동주택  1.7  2.7  2.7  2.5  2.0  15  10  2.1 - 1.3

평균 주거 면적(m²)  85.5  75.5  73.3  71.2  71.0 - - - 0.5 - 0.2
                    

에너지 지표    

주택당 에너지수요(toe/천원)  1.49  1.20  1.15  1.07  1.06 - - - 0.9 - 0.5

면적당 에너지수요(toe/100m²)  0.02  0.02  0.02  0.02  0.02 - - - 0.4 - 0.2

가구당 에너지수요(toe/가구)  1.12  0.98  0.96  0.90  0.89 - - - 0.5 - 0.4

인구당 전기수요(MWh/명)  0.79  1.63  1.75  1.88  1.95 - -  3.1  0.7
                    

에너지 수요  16  22  22  22  21  100  100  1.2 - 0.1

석탄  0  0  0 - -  1  0 - 4.2 - 32.3

석유  4  2  1  1  1  8  3 - 3.5 - 3.8

도시가스  7  10  10  10  9  46  44  1.3 - 0.3

전기  3  7  8  8  8  33  37  3.5  0.3

지역난방  1  2  2  3  3  10  12  2.7  0.8

신재생∙기타  0  1  1  1  1  3  4  8.5  1.4
                    

용도별 에너지 수요    

난방/온수  12  13  13  13  12  61  57  0.3 - 0.4

취사  1  2  2  1  1  7  6  0.9 - 1.1

냉방  0  1  1  1  1  4  6  15.7  0.9

조명  0  1  1  1  1  4  4  2.8  0.1

기타 가전기기  2  5  6  6  6  24  28  3.5  0.5

주) 단독주택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인 주택으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이지만 세대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분류  

    공동주택은 집합 건물로써 세대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주택. 

    소득은 가구당 소득을 의미 

    용도별 에너지수요는 기본 설비와 보조 기기의 에너지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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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문 주요 지표 및 에너지 수요 - 기준 시나리오(REF) 

(단위: 백만 toe)

            비중 (%) 증가율 (%) 

  2000 2024 2030 2040 2050 2024 2050 00-24 24-50 

주요 업종별 산출액 (조원)    

도소매  159  336  369  407  423 - -  3.2  0.9

숙박음식  74  177  196  220  234 - -  3.7  1.1

운수보관  74  218  241  268  281 - -  4.6  1.0

정보통신  57  202  228  261  279 - -  5.4  1.3

공공행정및국방  84  189  206  227  234 - -  3.4  0.8

교육서비스  68  150  163  178  184 - -  3.4  0.8

의료복지  44  219  252  295  321 - -  6.9  1.5

예술,스포츠,레저  17  55  61  70  75 - -  5.1  1.2

기타서비스  311  865  959 1 075 1 119 - -  4.4  1.0
                    

에너지 수요  19  24  27  29  28  100  100  1.1  0.6

석유  10  3  2  1  0  13  1 - 4.9 - 7.5

도시가스  2  4  5  6  6  14  21  2.8  2.1

전기  6  16  17  19  18  64  62  4.2  0.5

지역난방  0  1  1  1  1  2  2  7.6 - 0.2

신재생∙기타  0  2  2  3  4  6  13  5.5  3.4
                    

부문별 에너지 수요    

상업 서비스  16  19  21  23  23  78  79  0.8  0.7

공공 서비스  3  5  6  6  6  22  21  2.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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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공급 및 수요 - 기준 시나리오(REF) 

(단위: 백만 toe)

            비중 (%) 증가율 (%) 

  2000 2024 2030 2040 2050 2024 2050 00-24 24-50 

원유 수요*  122  153  157  143  121 - -  1.0 - 0.9

국제 벙커링  13  19  18  17  15 - -  1.5 - 0.9

총공급  95  104  98  88  78  100  100  0.4 - 1.1

전환  6  1  1  0  0  1  0 - 9.1 - 3.1

에너지산업자체소비  5  6  6  5  5  5  6  0.5 - 0.8

최종소비  84  98  92  82  73  94  94  0.7 - 1.1
                    

제품별 석유 수요**    

정제가스  1  4  4  3  3  4  4  4.2 - 1.2

휘발유  8  12  12  11  7  11  9  1.5 - 1.8

등유  10  2  1  1  1  2  1 - 6.9 - 4.4

경유  18  21  12  4  3  20  4  0.5 - 6.6

중유  13  1  1  1  1  1  1 - 10.5 - 0.2

제트유  0  1  1  1  1  1  1  4.0 - 0.9

프로판  4  8  8  9  9  7  12  2.3  0.6

부탄  4  5  6  7  5  4  7  0.5  0.6

납사  25  44  45  43  41  42  52  2.5 - 0.3

기타 비에너지유  3  6  6  6  5  6  6  3.6 - 0.8
                    

용도별 석유 수요    

에너지산업  5  6  6  5  5  5  6  0.5 - 0.8

산업  44  61  62  62  59  58  76  1.3 - 0.1

(연료)  19  10  11  10  8  10  11 - 2.4 - 0.9

(석유화학원료)  26  50  51  53  51  48  66  2.8  0.1

수송  25  33  27  18  13  31  16  1.2 - 3.6

가정  4  2  1  1  1  2  1 - 3.5 - 3.8

서비스  10  3  2  1  0  3  1 - 4.9 - 7.5

전환  6  1  1  0  0  1  0 - 9.1 - 3.1
* 원유 수입 및 재고 변화를 포함한 총수요 

** 에너지전환공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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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공급 및 수요 - 기준 시나리오(REF) 

(단위: 백만 toe)

            비중 (%) 증가율 (%) 

  2000 2024 2030 2040 2050 2024 2050 00-24 24-50 

총공급  44  68  59  47  35  100  100  1.8 - 2.5

전환부문  23  38  27  16  6  56  17  2.1 - 6.8

최종소비부문  21  30  33  31  29  44  83  1.4 - 0.1
                    

제품별 석탄 수요    

국내탄  1  0  0 - -  0  0 - 4.9 - 27.0

수입무연탄  1  2  3  1  1  3  2  2.7 - 4.8

연료용 유연탄  28  49  39  28  17  72  48  2.3 - 4.0

원료용 유연탄  14  16  18  18  18  24  50  0.6  0.3
                    

용도별 석탄 수요    

발전/열생산용  23  38  27  16  6  56  17  2.1 - 6.8

코크스 제조 및 고로용  13  16  18  18  18  23  50  0.8  0.4

킬른가열용  4  2  2  2  1  2  4 - 3.2 - 0.3

기타 산업용  4  12  13  11  10  18  29  4.5 - 0.7

연탄용  0  0  0 - -  0  0 - 4.2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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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공급 및 수요 - 기준 시나리오(REF) 

(단위: 백만 toe)

            비중 (%) 증가율 (%) 

  2000 2024 2030 2040 2050 2024 2050 00-24 24-50 

총공급  19  62  65  64  64  92  95  5.1  0.1

전환 부문*  6  31  32  33  35  50  55  7.0  0.5

최종소비 부문  13  26  28  27  25  42  40  3.0 - 0.1
                    

용도별 소비    

발전용  6  12  12  12  15  20  24  3.1  0.9

지역난방  0  18  19  20  19  29  30  18.2  0.2

수소제조 -  1  2  2  1  2  1  369.2 - 0.1

에너지산업  0  4  4  3  2  6  4  9.2 - 1.7

산업  4  11  12  11  10  19  15  5.1 - 0.6

수송 -  1  0  0  0  2  0 - - 6.5

가정  7  10  10  10  9  16  14  1.3 - 0.3

서비스  2  4  5  6  6  6  10  2.8  2.1

* 자가소비 및 손실 포함 

주: 천연가스 손실과 도시가스 손실 차로 인해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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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공급 및 수요 - 기준 시나리오(REF) 

            비중 (%) 증가율 (%) 

  2000 2024 2030 2040 2050 2024 2050 00-24 24-50

발전설비 (GW)  48  153  209  274  289  100  100  4.9  2.5
석탄  14  40  32  20  8  26  3  4.5 - 5.8

석유  5  0  0  0  0  0  0 - 13.1 - 1.1

가스  13  47  61  72  72  31  25  5.6  1.7

원자력  14  26  30  37  28  17  10  2.7  0.3

수력  3  7  7  12  12  4  4  3.1  2.5

신재생 -  33  79  133  168  22  58 -  6.4

- 변동성 재생에너지 -  30  74  127  162  19  56 -  6.8

- 기타 재생에너지 -  2  2  2  2  1  1 -  0.0

- 신에너지 -  1  3  4  4  1  1 -  4.0
                    

총발전량(TWh)  293  646  706  805  804  100  100  3.4  0.9
석탄  99  169  135  87  37  26  5  2.2 - 5.6

석유  19  0  0  0  0  0  0 - 14.7 - 0.1

가스  28  167  168  163  200  26  25  7.7  0.7

원자력  109  189  214  265  216  29  27  2.3  0.5

수력  6  9  8  13  13  1  2  2.0  1.6

신재생 -  58  128  217  273  9  34 -  6.2

- 변동성 재생에너지 -  36  98  180  236  6  29 -  7.4

- 기타 재생에너지 -  12  10  10  10  2  1 - - 0.6

- 신에너지 -  10  19  27  27  1  3 -  4.1

상용자가*  31  52  54  59  64  8  8  2.1  0.8
                    

발전용 에너지 수요 (백만 toe)  62  101  111  129  121  100  100  2.1  0.7
석탄  23  38  27  16  6  38  5  2.1 - 6.8

석유  5  0  0  0  0  0  0 - 11.8 - 3.2

가스  6  12  12  12  15  12  12  3.1  0.9

수력  1  1  1  1  1  1  1 - 0.4  0.2

원자력  27  40  45  56  46  40  38  1.6  0.5

신재생·기타  0  10  26  44  53  10  44  41.6  6.8

(수소) - -  4  6  4  0  3 - -
                    

전기 수요(TWh)  242  551  610  696  694  100  100  3.5  0.9
수소제조** - -  3  10  14  0  2 - -

에너지산업자체소비  4  14  22  28  21  2  3  5.0  1.8

산업  128  264  280  327  337  48  49  3.1  0.9

수송  2  6  11  18  22  1  3  4.4  5.4

가정  37  84  90  94  92  15  13  3.5  0.3

서비스  68  182  203  217  206  33  30  4.2  0.5

기타  6  15  26  40  37  3  5  3.6  3.6

* 상용자가는 상용자가 발전량 중 한전 구입량 

** 수소제조는 전환공정의 전기소비(수전해), 개질 및 추출수소의 전기소비는 에너지전환자체소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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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너지 공급 및 수요 - 기준 시나리오(REF) 

(단위: 백만 toe)

            비중 (%) 증가율 (%) 

  2000 2024 2030 2040 2050 2024 2050 00-24 24-50 

열생산량  2  3  4  4  4 - -  2.6  0.5
                    

지역난방 수요  1  3  3  3  3  100  100  3.3  0.6

가정  1  2  2  3  3  79  83  2.7  0.8

서비스  0  1  1  1  1  21  17  7.6 - 0.2
                    

지역난방용 에너지 수요  2  19  20  21  21  100  100  10.3  0.5

석탄 - - - - -  0  0 - -

석유  1  0  0  0  0  2  0 - 6.3 - 9.1

가스  0  18  19  20  19  97  91  18.2  0.2

신재생 -  0  1  1  2  1  9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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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기타 공급 및 수요 - 기준 시나리오(REF) 

(단위: 백만 toe)

            비중 (%) 증가율 (%) 

  2000 2024 2030 2040 2050 2024 2050 00-24 24-50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수요  1  16  33  52  65  100  100  15.5  5.4

발전/열생산  0  9  25  43  53  52  82  40.9  7.3

산업 -  5  5  6  6  30  9  51.5  0.5

수송 -  1  1  1  1  5  2 -  1.9

가정  0  1  1  1  1  3  1  8.5  1.4

서비스  0  2  2  3  4  10  6  5.5  3.4

(수소 공급) -  0  1  3  4  100  100  290.2  27.0

수입 - -  0  2  3  0  80 - -

생산 -  0  1  1  1  100  20  290.2  19.4

(수소 수요) - -  4  6  5  100  100 -  53.4

발전 - -  4  6  4  0  79 - -

산업 - - - - -  100  0 -  2.1

수송 - -  0  1  1  0  21 - -

주: 수력 포함, 양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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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 - 기준 시나리오(REF) 

(단위: 백만 tCO2eq)

            비중 (%) 증가율 (%) 

  2000 2024 2030 2040 2050 2024 2050 00-24 24-50 

주요지표    

총배출  416  559  511  428  362 - -  1.2 - 1.7

에너지당 배출(톤/toe)  2.71  2.23  2.13  2.00  1.92 - - - 0.8 - 0.6

GDP 당 배출(톤/백만원)  0.42  0.24  0.21  0.16  0.13 - - - 2.2 - 2.3

인구당 배출(톤/인)  8.84  10.80  9.97  8.56  7.68 - -  0.8 - 1.3
                    

에너지상품별 온실가스 배출    

석탄  167  255  223  175  131  46  36  1.8 - 2.5

석유  207  177  156  123  99  32  27 - 0.7 - 2.2

천연가스  41  127  133  130  131  23  36  4.8  0.1
                    

부문별 온실가스 직접 배출    

산업  149  191  204  192  178  34  49  1.0 - 0.3

수송  70  95  77  51  36  17  10  1.3 - 3.7

가정  29  27  26  23  22  5  6 - 0.4 - 0.9

서비스  33  16  16  15  14  3  4 - 2.9 - 0.5

에너지산업  14  22  23  19  17  4  5  1.8 - 1.0

발전/열생산  120  208  166  127  95  37  26  2.3 - 3.0

주)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간접배출은 자가소비 및 유통손실에 의한 배출량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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